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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이사장 최소연

신구 세대의 협력과 조화로

차문화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丙午年)이 되었습니다. 60년 중 한 번 돌아오는 병오년의 병(丙)은 ‘불’에 해당하니 붉은색

이요, 오(午)는 말이니 방위로는 정남, 시간으로는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에 해당하며 이 또한 ‘불’

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60년 중 천간으로는 가장 열정이 넘치고 역동적인 해가 병오년입니다. 붉은 말

과 같이 도약하고 전진하여 원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한국 차문화도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차문화협회는 올해로 설립 35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고 차인과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한국 차문화의 토대를 바탕으로 

차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더해져 우리 협회는 한국 차문화의 산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 우리 협회가 한국 차문화를 발전시키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을 계승하되 변화와 발전

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여씨춘추(呂氏春秋)>의 계춘(季春)-진수(盡數) 편에는 “유수불부 호추불두 동야(流水不腐, 戶樞

不蠹, 動也)”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도리는 좀이 슬지 않는다. 움직이기 때문이

다.’라는 말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내일이 오늘과 다를 바 없는 정체된 문화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문화는 공유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흘러야 합니다. 문화는 축적되는 것으

로 윗세대의 경험적인 지식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쌓여 발전해야 합니다. 인간은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 방법을 고민하여 혁신을 추구하므로 문화는 변화하기 마련입니

다. 지난 시간의 결이 모여 오늘이라는 아름다운 무늬를 만든 것은 고

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에 안

주하지 않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흡수하여 지혜롭게 변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구(新舊) 세대

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문화의 다음 세대를 육성하려

는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한국의 차문화를 세계에 알리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

기입니다. 세계인이 한국의 문화에 주목하고 있고 한복, 갓, 금박, 보

자기, 다식(茶食) 같은 한국 문화의 세부적인 요소에 열광하고 있습니

다. 세계인은 가장 한국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

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계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한국의 차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함께 노력합시

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다음 세대에 차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

의 젊은 차인들이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전통의 재현에 더하여 젊은 차인들의 새로운 감각을 흡수하고 

움직여 변화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각 지부와 함께 성장, 발전하면서 한국 차문화의 세계

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협회의 모든 차인 여러분, 세계인 앞에서 한국 차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차인(茶人)으로서의 비상을 가슴에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차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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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봄을 맞으며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

가천대학교 총장 이길여

차 한잔의 ‘온고지신(溫故知新)’

겨레 얼 떨치리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대지를 힘차게 달리

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말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찻잔 속

의 정적(靜的)인 안온함이 조화를 이루어, 전국의 차인(茶人) 여러분의 일상

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읽었고, 차를 마시며 삶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차(茶)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

신세계를 지탱해 온 유구한 유산입니다. 봄에는 생명의 기운을, 여름에는 활

기찬 에너지를 담아내며, 가을과 겨울에는 깊은 침잠(沈潛)과 인내의 정서를 

찻잔 속에 가라앉혔습니다.

제가 차문화 보급에 마음을 쏟아온 것은 차가 지닌 ‘정신적 힘’을 깊이 믿어왔

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결코 혼자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차문화 연

구와 계승에 헌신하신 고(故)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과 뜻을 함께하며, 우리 고

유의 차문화를 되살리고 가꾸는 일에 동행해 왔습니다.

1970년대,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에는 어떤 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숭늉’이라

는 답이 돌아왔다는 안타까운 일화를 접했을 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차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라는 신

념 아래, 연구와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서울 종로 거리에서 ‘국

산 차 애용’ 어깨띠를 두르고 가두행진에 나섰던 뜨거운 기억 역시, 그 뜻을 함

께 나눈 시간의 한 장면으로 지금도 생생합니다.

차는 약리적으로도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성분은 현대인의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에 

맑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중독성 없이 정신을 맑게 하는 차는 우리 선인들이 남겨준 고귀한 유산입니

다. 저는 길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탄산음료나 커피 대신 전통차를 대접해 왔습니다. 마음을 다스

리고 몸을 회복시키는 차의 효능을 확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문화가 강조될수록, 우리 고유의 특수성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옛것을 우려내어 새것을 

창조하는 ‘온고지신(溫古知新)’의 정신이야말로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할 코리아 문화의 경쟁력입

니다. 커피 문화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 차문화에 담긴 효(孝), 예(禮), 지(智), 인(仁)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면, 그것은 곧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정수(精髓)가 될 것입니

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투명하고 넓은 찻잔 속에는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성찰로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무아의 경지에서 타인을 포용하는 것, 그것이 다도의 길이라 믿습니다.

차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우리 차문화가 세계인의 가슴 속에 고귀

한 향기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차 한 잔, 한 잔이 건강과 평안을 지키는 묘약이 되고, 그윽한 다향(茶香)

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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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해 

힘찬 도약을 위해

다시 시작합시다

����֙
 rࠛ(ẻ)੄ ӝ਍ਸ о૓ ݈੄ ೧sੋ ߽

য়֙(Ꮁឥ၀) ࢜೧о ߋও׮� ਋ܻ 협회ח ߽

য়֙ਸ ݏ੉ೞৈ ࢲ਎द ݃ನҳী ੓ח r੉ܚ

ਝ٬ஶ߮࣌ �க 사ی଻sীࢲ ୭ࣗো ੉사੢ਸ 

한 о਍ࢳ੉ ଵݺ ೞৈ 협회 ੐૒ਗ ��ৈ܃࠺

ؘ न֙ೞ۹धਸ ೮׮� 

특집 1  l  2026년 신년하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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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님께 헌화 및 

선물 증정과 세배로 

새해를 열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협회는 지난 1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김가영, 차영민, 강정

자, 강순란, 이림, 박광옥, 박숙희 부회장과 김미

숙 강원지부장, 교토지부 조화미, 서울제1지부 이

기분 지부장, 서울제2지부 박광옥 지부장, 김태임 

아산지부장, 최지원 인천지부장, 서난경 전남지부

장, 이림 전북지부장, 조정미 부산지부장 등을 비

롯하여 국내외 지부장, 임원,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202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병오년을 맞이하여 협

회 회원들은 협회의 발전 방향과 나아갈 길에 대

한 의견 교환과 덕담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는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가 된 서

난경 전남지부장과 변명선 서울제1지부 이사의 

축하자리가 이루어져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서울제1지부를 이끌어 왔던 

이기분 지부장과 후임 지부장이 된 최진숙 지부장

의 이임식이 함께 진행되어 축하와 함께 격려의 

자리가 되었다. 

민달래 팀장의 사회로 1시간 동안 진행된 신년하

례식은 국민의례,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한 

선배 차인에 대한 묵념, 진다의례 순으로 진행되

었다. 

진다의례는 박광옥 협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진행

되었다. 진다의례에는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이 

이사장님께 헌화를 시작으로, 최진숙 서울제1지

부 신임 지부장의 과일 증정, 서난경과 변명선 신

임 이수자의 선물 증정, 이림 전북지부 지부장(부

회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의 선물증정식

이 있었다. 이어서 이막동 이사의 헌다가 진행되

었고, 신임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가 된 서난

경, 변명선 이수자의 ‘이사장님께 드리는 편지’글

특집 1  l  2026년 신년하례식 개최

진다의례를 주관하고 있는 박광옥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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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l  2026년 신년하례식 개최

이 낭독되었다. 

서난경, 변명선 신임 이수자는 편지글에서 “평소 

이사장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전통의 전승과 교육

에 대한 열정을 우러러보며 저희 또한 많은 가르

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본받아 일선 교육 

현장과 차문화협회 교육생들에게 단순히 기술과 

지식을 익히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방다례 정

신과 선배님들의 노고까지 깊이 헤아리는 차인으

로 거듭나게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 사장님의 가

르침은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

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사장님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이제 맺은 차 씨가 새로

운 밀알이 되어 거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정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니 이수자라는 무게와 

책임감이 더욱 귀하고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서두

르지 않되 쉬지 않는 마음으로 정진하여 이사장님

께서 일궈오신 이 길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낭독했다.

이어 서울제1지부를 이끌어 왔던 이기분 전임 지

부장이 이사장님께 ‘등불- 꽃보다도 예쁜 꽃이다’

을 헌정했고, 협회 임원과 이수자 일동은 이사장

님께 새해 인사를 올리고, 뒤이어 회원들이 함께 

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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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이 길을 함께 함에

감사합니다

신년하례식의 작은 이벤트로 임원들의 새해 소망 

이벤트가 있었다. 차나무에 작은 소망을 적으면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읽어 보시고, 선물을 증정하

는 시간이었다. 많은 회원이 차나무에 소원성취 

글귀를 써서 붙인 후 선물증정식을 했다. 광주지

부의 박삼숙 이사가 첫 선물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어서 박경숙, 심순옥, 노영숙, 서난경, 조화미 지

부장이 당첨되어 선물을 받았다.

신년 떡 가름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

영, 차영민, 강정자, 강순란, 이림, 박숙희, 박광옥 

부회장이 함께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 돌이켜보면 제 삶

에는 몇 번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누구와 함께 

길을 걸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던 순간을 기억합

니다. 10여 년 전, 저는 협회와 그리고 오늘 이 자

리에 함께해 주신 차인 여러분과 더불어 차인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즐기던 골프를 

비롯한 여러 취미를 내려놓고, 오직 차문화 발전

이라는 외길에 제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 선

택에 대해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

리고 모든 회원 여러분께서 차문화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협

회와 저를 믿고 변함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

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늘 감사함 속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건네주신 사랑과 응원, 다시 일

어설 힘, 그리고 도전을 가능하게 한 용기와 네 잎 

클로버 같은 행운을 주신 여러분이 제게는 무엇

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저를, 그리고 이 자리를 만

특집 1  l  2026년 신년하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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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님 인사말

신임 변명선, 서난경 이수자가 이사장님께

편지글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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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

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떡 가름 떡으로 한해의 액운을 물리치고, 이림 부

회장의 새해 건배사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라

고 다짐을 했다. 이어서 강정자 부회장과 교토지

부의 조화미 지부장이 함께 건배사를 해 주었다. 

특히 조화미 지부장은 협회의 교토지부 방문을 진

심으로 환영하며, 협회의 지원에 큰 힘이 되었다

고 했다.

점심은 뷔페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화기애애한 분

위기 속에서 따뜻한 신년하례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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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하례식를 마친 후 2026년 1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정기이사회는 민달래 팀장의 진행으로 

개회, 성원 보고, 이사장님 말씀, 이사회 회의록, 

안건 상정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했다. 

민달래 팀장은 성원이 되었음을 알렸고, 이사장

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와 토의를 주관했다. 

총 8안이 상정되었고, 이 가운데 2025년 최우수지

부선정 건과 제66회 동계연수회 계획건, 신임이사 

추천 건 등이 집중하여 토의했다. 2025년 전국 최

우수지부 선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통계를 통해 선정되었다. 그 결과 합계 

160점을 획득한 인천지부가 1위, 152점을 획득한 

서울제1지부가 2위, 144점을 획득한 전남지부가 3

위를 차지했다. 최우수지부로 선정된 지부는 동계

연수회에서 찻자리 봉사 등 대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2026년 제66회 동계연수회는 그동안 화성

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진행하였으나, 푸르미르 호

텔의 사정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천안에 있는 재능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천안은 교통의 

요충지로 전국에서 모이는데 좀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동계연수회 접수는 서울제1지부

가 맡기로 했고, 최우수지부로 선정된 인천지부가 

찻자리, 안내 및 시상은 서울제2지부가 봉사를 하

기로 결정되었다. 

연수회 강사는 한국학대학원의 주영하 교수와 서

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최수정 교수가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6년 임원 ‘교토’ 해외 연수 및 교토지

부 10주년 기념식 방문 등에 대해 토의했다. 협회 

발전을 위한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

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2026년 1월 정기

이사회를 마쳤다. 

특집 1  l  2026년 이사회 개최

신년 정기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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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인성차예절지도사

수료식 및

동계연수회 성료

일본 교토지부를 포함
전국 27개 지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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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를 하고 있는 최소연 이사장

지휘하는 강정자 부회장

특집 2  l  2026년 동계연수회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걸음은 반드시 

빛나는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계연수회를 위해 일본 교토지부를 포함 전국에

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계연수회는 

협회 설립 후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

다. 

인성차예절지도사 수료식에 3만여 명의 사범을 

배출한 협회는 올해로 제66회가 되었다. 제66회

가 되는 동안 우리 협회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

둬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

했다. 이번 동계연수회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의 문화를 더욱더 강화하고, 차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은 자리가 되었다.

2026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천안 재능교육연수원 창의관 대강

당에서 제66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및 동계연수회가 화려하게 개

막했다. 2월 7일 정오부터 회원 접수 및 입실이 완료되었다. 오후 1시 10분 최

소연 이사장의 입장과 내외 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민달래 팀장의 진

행으로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은 하루 전에 참석하는 열정을 보였고, 서울제2지부

와 인천지부 회원들도 하루 전에 도착하여 행사 진행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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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추위에 떨까 봐 최소연 이사장은 미리 

무릎담요와 핫팩을 준비시켜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의 준비를 지시했다.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한 선고 차인에 대한 묵념, 강정자 협회 부회

장의 지휘아래 애국가 제창, 최소연 이사장의 기

념사, 협회가 제창 순으로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이날 최소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협회가 

동계·하계 연수회를 시작한 이래 어느덧 66회를 

맞이하였고, 햇수로는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회장과 지부장을 비롯

한 선배 임원들께서 차문화를 개척하고 굳건한 토

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헌신과 노력이 오늘

날 협회의 든든한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젊

은 세대가 앞다퉈 뛰고 달려서 우리 차문화를 세

계에 알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드

라마, 영화, 음악, 음식, 한복 등에 열광하고 있습

니다. 지금이야말로 젊은 차인들의 열정과 창의

력으로 우리 차문화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아야 할 

결정적 순간입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편리함

과 효율성이라는 장점 이면에 소통 단절이라는 과

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해 다양한 차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례 행사

인 연수회, 차인큰잔치, 인설차문화전 등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

진 길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묵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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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1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 ��� ���

특강1에서 주영하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상차림과 식사 방법’에서 90분

가 열띤 강연을 해 주었다. 주영하 교수는 얼마 전

에 출간한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란 책을 출

간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저자이다.

주 교수는 한국인들은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인

사를 입버릇처럼 많이 건네지만, 그것은 말뿐일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에게 있어서 

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주영하 교수

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의 실기, 문집 등의 한 귀

퉁이에 있는 작은 단서들을 잇대고, 중국과 일본, 

유럽 여러 나라의 사료를 비교하고, 근현대 신문

과 잡지에 실린 사회경제적 변화와 일상의 면면을 

살펴보았던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다. 이뿐 아니라 

상차림이이나 좌석 배치, 식기와 식탁 등을 보여

주는 그림이나 사진까지 활용해 한국인의 식사 방

주영하 교수

히 닦아 놓은 길 위에서, 젊은 차인들이 주저하지 

말고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하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걸음은 반드시 빛나는 결실로 이

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선배가 묵묵히 닦아 놓은 길에서 

이제는 젊은 차인들이 글로벌 문화를 이끌어 갔으

면 한다는 인사말에 참석한 회원들은 우렁찬 박수

로 화답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도 봄의 씨앗이 

숨어 있듯이 한국 차문화가 차인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말처럼 힘차게 뛸 것을 다짐하

는 동계연수회 개막식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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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회원들의 호기

심을 자극했다. 

주 교수는 우리의 식문화 중에서 요즘 한국 음식

에 관해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고맙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 음식 하면 ‘길거리 음식’으로 

통용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많다고 했다. 일본

의 초밥처럼, 우리의 한식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소개되고,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했

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인간은 ‘함께 식사’하는 동

물이라는 말을 하면서 말로만 밥 한번 먹자고 하

지 말고, 꼭 같이 밥을 먹으라는 권유로 했다. 함

께 밥을 먹으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꼭 밥이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함께 식사

한다는 것은 함께 공유하는 것이므로, 차인들도 

서로 식사를 공유하면서 즐겁게 차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특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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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교수

특강2

사람이 벌레라니,

생명의 신비

특강 2에서는 이준호 교수의 ‘사람이 벌레라니, 예

쁜 꼬마선충으로 보는 생명의 신비’라는 도발적인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이준호 교수는 1mm 크기

의 작은 예쁜꼬마선충이 어떻게 인류 과학을 진보

시켰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특강 2를 시작

했다. 

예쁜 꼬마선충은 인간과 유전자의 절반가량을 공

유하며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효시가 되었고, 

세포 사멸, RNA 간섭 현상, 형광 단백질로 네 차

례나 노벨상 연구의 주인공이 되어 과학사에 굵직

한 획을 그었다.

한국 선충 연구의 개척자인 생물학자 이준호는 30

년간 일군 예쁜 꼬마선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

의 복잡한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열쇠가 1mm 벌

레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유머를 

섞어가며 열띤 강연을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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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교수는 인간에게 이익을 입증하기 전에도 

호기심과 끈기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과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사람은 벌레에서 

출발했고, 인간에 대해 더욱 잘 알아내기 위해선 

벌레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예쁜 꼬마선충과 함께 진행했던 

연구들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에 대해, 더 나아가 

이를 통한 생물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주어 회

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

하지 못했다. 벌레라는 주제로 과학과 생명의 중

요성에 대해 이 교수는 회원들에게 재미있고, 이

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회원들의 시선을 집중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은 벌레라는 생명체에 깊은 관심

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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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3

암 생존자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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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3 시간에는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최수정 

교수의 ‘암 생존자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최수정 교수는 사적인 이야기로 특강을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49세에 암으로 먼

저 보냈고,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암 환자에 대한 

애정과 암 생존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

다. 

최 교수는 암 생존자가 전체 인구의 5.0%로 이고, 

65세 이상 인구의 14.5%에 이른다고 했다. 따라서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3기일 경우 70.7%로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이제는 암 생존자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023년도 인천지역 암 발생 현황의 경

우 남자 8,056명, 여자 7,648명으로 1위는 갑상샘

암, 2위는 대장암, 3위는 폐암, 4위는 유방암, 5위

는 위암 등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중에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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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폐암이 1위 여자는 유방암이 1위로 나

왔다고 했다.

암 생존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는 특별히 없다. 

다만 골고루 먹고,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

이 좋다. 그중에서 어떤 영양제가 건강식에 좋은

가요? 라는 질문에 최 교수는 영양제보다는 식품

으로, 비타민 D나 B12, 칼슘 부족 시 보충이 중요

하다고 했다. 그 밖에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

했다. 운동은 유산소,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폭넓게 하고, 처음에는 저강도로 시작하

여 서서히 강도를 늘리라고 조언했다. 특히 걷기

가 가장 기본이 되고 집 안이나 집 주변을 10분에

서 15분 단위로 짧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쪼개서 5분에서 10분 걷기, 

식사 후 중간중간, 커피 마시러 가는 길에 잠시 걷

기, 제자리걸음, 앉았다 일어서기, 스트레칭, 코어 

근육 강화에 신경을 쓰면 암 환자의 삶이 훨씬 건

강해진다고 했다.

특강 중간 최 교수는 회원들을 상대로 짤막한 퀴

즈로 집중도를 높여, 회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

은 특강으로 기억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이라고 하면 불치병이라고 

의식되었다. 하지만 암 환자의 생존율이 최근 급

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암과 현명하게 살아

가는 시대로, 암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온 것을 

잘 관리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특집 2  l  2026년 동계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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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차예절지도사 수료식 진행

ળ사ߧ
 ૑ب사ߧ
 ੹문사ܳܐࣻ ߧ 통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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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제66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준사범, 지도사범, 전문사범 자격증 

수료식을 했다. 인설차문화예절지도사 최소연 이사장과 박광옥 심의위원이 함께했다. 윤성진 전북지부 

전문사범의 선서로 시작된 수여식에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준사범) 44명,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21명과 인성차문황예절지도사 2급 등에 자격증을 수여했다.

전문사범에게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청소년인

성예절지도사, 규방다례 전수교육생증 등 5가지 자격패와 자격증을 수여했다.

끝으로 2026년 최우수지부로 선정된 인천지부 최지원 지부장에게 최소연 이사장이 상패와 최우수 깃발, 

상금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성차문화에절지도사 수료식을 마쳤다. 

특집 2  l  2026년 동계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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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진 전문사범 선서

준사범

지도사범 개근상협회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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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범

지도사범 화목상

전문사범 개근상

전문사범 화목상

전문사범 공로상

전문사범 자격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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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지부 최우수지부 선정

대학원 23기 전문사범 이사장님께 선물증정최지원 인천지부장과 최소연 이사장

박경숙 부회장 외 임원 등

임명장 수여식

최진숙 이사 서울제1지부장으로 임명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협회 부회장으로 임명

2026년 2월 8일 연수회 2일째에는 임명장 수여식

이 있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협회 최소연 이사

장과 박광옥 부회장이 함께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는 그동안 협회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부회장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위원

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구경북제1지부 박경

숙 지부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그동안 서울제1지부장을 이끌어 왔던 이기

분 지부장의 임기 만료로 인해 최진숙 이사가 서

울제1지부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사에는 서울제2

지부 송향숙, 정순영 전문사범과 인천지부 신은

주, 원종혜 전문사범이 이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

수자가 된 전남지부 서난경 지부장과 변명선 서울

제1지부 이사가 이수자증 수여식을 함께 했다. 

이어서 협회와 각 지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회원들에게 봉사상과 공로상 시상식을 했다. 봉사

상과 공로상 시상자들에게는 상장과 5인 다기 상

품을 함께 줬다. 

협회 ߊ੹ਸ ਤ೧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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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우수 지부로 선정된 인천지부는

최지원 지부장의 지도 아래 준사범, 지도사범, 전문사범이 하나가 되어

인천지부 발전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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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半香初

규방다례 이수증

지부장 임명장

특집 2  l  2026년 동계연수회

부회장, 지부장, 이사 임명장 수여자들

부회장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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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半香初

지부별 기념 촬영

2026년 전반기 가장 큰 행사인 제66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및 동계연수회에는 교토지부를 비

롯하여 전국지부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새해 설 연휴와 겹쳐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

도 있었지만, 협회와 회원 간의 통로라 할 수 있는 동계연수회가 잘 마무리되었다. 

����֙ ߽য়֙ী ৌܽ ҅زোࣻ회ࠄੌ חҮష૑ࠗܳ ನೣ한

੹국 ؀ࠗ࠙੄ ૑ࠗীࢲ ଵࢳೞৈ ࢜೧ ࢜୹ߊਸ ׮૗೮׮�

강원지부

경남지부

광주지부

특집 2  l  2026년 동계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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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교토지부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수원지부

특집 2  l  2026년 동계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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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半香初

전남지부

인천지부

아산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1박 2일 동안 열린 동계연수회에는 일본 교토지부를 포함하여

각 지역의 지부 300여 명이 참석하여 큰 성과를 거뒀다. 

동계연수회는 특강과 내외 귀빈 다담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협회 임원 임명 등 다채로운 활동을 마감하며, 

하계연수회를 기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집 2  l  2026년 동계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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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半香初

제35회 정기총회

정기총회에서
2025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

제35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 30부

터 정오까지 충남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임원 및 회

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총회에

서 강희옥 감사는 회계감사에서 회계장부 및 서류

를 열람하고 수지결산서와 비품명세서를 검토하

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

회,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음을 보고 

했다. 

업무 보고에서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이사회로부터 사업보고를 받았으며, 주

요 서류를 열람하고 기타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음을 보고 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최소연 이사장은 민달래 팀장에게 설명을 요구했

고, 회원들이 추인하는 방법으로 정기총회를 가졌

다. 각 안건을 설명하고 회원들은 이에 의견과 원

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최소연 이사장은 88,620,000원을 협

회에 기부했다고 민달래 팀장이 보고하여, 회원들

로부터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강희옥 감사의 감사 보고

정기총회를 주관하고 있는 최소연 이사장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하는 민달래 팀장

특집 2  l  2026년 동계연수회

(사)한국차문화협회

상반기 행사 일정

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

회원 여러분께서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일은 곧 우리 차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선도하는 뜻깊은 실

천이라 생각합니다. 협회의 모든 행사는 회원으로서의 소중한 책무이자, 협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협회 일정을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어, 가능한 한 많은 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정

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이 협회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입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날짜(요일) 장 소 비 고

제24기 한국차문화대학원 개강 3월 7일 (토)
인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3월 정기이사회 개최 3월 10일 (화)
서울

(사)한국차문화협회 교육장

2026년 지도사범 교육 개강 3월 중 각 지부 교육장 73기

제4회 임원 차문화 해외 워크숍 4월 5~8일 일본 교토 및 오사카 협회 임원35명 참석

제37회 전국 차인큰잔치 및 
차음식경연대회

5월 16일 인천 도호부관아 국내외 지부

차문화 2026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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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香共感 협회 포커스  l  인설 故 이귀례 11주기 추모제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분당메모리얼파크 내 

유명인 묘역에서 인설(仁蔎) 고(故) 이귀례 명예

이사장 11주기 추모식이 엄수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해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

장, 이태훈 길병원 의료원장과 부회장단 및 각 지

부장 등 협회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기

렸다.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은 우리 차문화를 세계적 문

화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생

전 차인 양성과 차문화 보급에 헌신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차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

써왔다. 

평생 차문화 발전에 매진한 그는 규방다례 초대 

보유자로서 한국 차문화를 국내외에 알린 선구자

였다. 그의 노력으로 한국차문화협회는 일본 교토

지부를 포함해 국내외 27개 지부를 ك 차문화 단

체로 성장했다.

또한 1970년대 초 전국 차문화 동호회 ‘인설회’를 

창립해 한국 차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인

천광역시 교육대상과 문화훈장 ‘보관장’을 수훈했

으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지정과 신사

임당 추대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

동했다.

특히 인설차문화전과 전국 청소년차문화예절경연

대회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 차문화의 우

수성을 알리고, 전통이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소연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매년 명예이사장님

을 찾아 추모해 주시는 차인 여러분께 감사드린

다. 명예이사장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선덕차인 인설 故 이귀례 명예이사장

11주기 추모제

최소연 이사장과 최미리 총장 등 내외 귀빈 40여 명 참석

한국 차계의 거목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 추모

최소연 이사장

협회 이사

협회 부회장단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 내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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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香共感 협회 포커스  l  인설 故 이귀례 11주기 추모제

연규남 이사 : 난 화분

서울제1지부 : 꽃바구니

서울제1지부 이사 일동 : 꽃바구니

서울제1지부 신연서 이사 : 모듬전

인천지부 : 과일바구니

인천지부 이막동 이수자님 : 십만 원

인천지부 최성미 전수장학생 : 귤

강원지부장 김미숙 : 십만 원

신임 이수자(변명선, 서난경) : 귤, 샤인머스캣 

서울2지부 준비

- 문차남 이수자 : 십만 원

- 류소영 이수자 : 전병

- 송향숙, 정순영 이사 : 떡

- 장효순 이사 : 휘낭시

- 허유진 전문사범 : 기장떡

점심은 부회장단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
·
·
·
·
·
·
·

·
·

이귀례 명예이사장 11주기 추모제 찬조

기࡜하실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한국 차문화 발

전을 위해 헌신하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의 차문화

가 해외에서도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뜻

을 이어받아 더욱 노력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

록 함께 힘써 달라”고 말했다.

박광옥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에는 1

시간 동안 최소연 이사장의 헌다를 시작으로 최미

리 부총장 내외, 협회 부회장단, 지부장, 이사, 회

원, 직원까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추모

제를 통해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

으자고 했다. 봄을 맞아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추모제를 마친 회원들은 명예이사장님께서 강조했

던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배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세기를 시간을 가졌다. 

한국 차문화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고 이귀례 명예

이사장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회원들도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많은 회원들이 

찬조로 뜻을 보జ다. 최소연 이사장 나라스ா와 

१떡,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은 예쁜 타월 세

트, 부회장단은 참석자들을 위해 점심 식사를 제

공했다.

서울제1지부

인천지부

협회 이사

협회 회원협회 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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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칼럼  l  실론티 한 잔에 담긴 시간과 사람(1)

실론티 한 잔에 담긴

시간과 사람(1)

ೠҴ차ޙചഈഥ ҃թ지ࠗ੢  
ട҃޷

지난 1월 말, 스리랑카로 차기행을 다녀왔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ତ 마음속에 품게 되는 이름, 실론(CFZlon). 지도 위의 한 ࢻ나라가 아니라, 한 

잔의 홍차 속에서 늘 불려 오던 그 이름을 직접 만나고 싶었다. 스리랑카에서 

마시는 홍차는 언제나 맛있다.

이곳에서는 홍차가 자연스럽게 삶의 언어가 된다. 그 힘은 오리지널, 곧 원산지

의 힘이다.

Ҋبী ۄ׳ ۄٮ૑ח पۿ౭੄ ঴ҷ

스리랑카 우바, 인도 다즐링, 중국 기문과 더불어 세계 3대 명차의 고향 스리랑

카를 찾았다. 우바는 스리랑카 남동부 산악지대로 해발 2,000m 고지대이기에, 

하이그로운 티의 특징인 상쾌하고 چ은맛과 미묘한 향, 밝은색의 차를 만날 수 

있다.

건기가 끝나는 8월 초에서 9월까지 최상의 차가 나오는 ௬리티 시ો이므로, 상

쾌하면서도 우아한 장미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찻잎에 타닌 성분이 풍부

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چ은맛보다는 오히려 감칠맛이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황금색의 골든 ౲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골든링이라 불리는 코로나를 선

명하게 볼 수 있다. 이 코로나를 즐기기 위해 스트레이트 티로 즐기기도 하지만 

레ހ티, 아이스티, 밀크티에도 잘 어울린다. 주로 분쇄된 B01 등급으로 가공되

며 분쇄되지 않은 01 급으로 가공되는 홍차가 

최고급이지만 생산량의 3%로 접하기 힘들다.

실론(CFZlon) 차는 재배 고도에 따라 이름과 

향, 맛이 ڢ렷하게 구분된다. 스리랑카 중ঔ 

고원지대를 따라 이어진 차ߒ은 단순한 농업 

풍경이 아니라, 테루아가 살아 있는 차문화의 

지도다. ࢻ 전체가 차의 지도라 해도 과언이 

아ק 만큼, 산과 안개, 바람과 토양이 찻잎의 

성격을 결정한다. 스리랑카에는 많은 산지가 

있으며 그 중 고지대(1,200 ~ 2,300m)의 누와

라 엘리야, 우바, 딤࠶라와 중간지대(600 ~ 1,200m)의 ப디, 낮은 지대(600m)

에 루후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우바(6Wa)는 세계 3대 홍차로 Ԟ힌다. 해발 1,800m 남동부 고원지대에서 자라

며, ݭ톨 계열의 살로메౰ 향, 이른바 ‘우바 플레이버’로 기억된다. 상쾌하면서

도 차분한 목 넘김은 홍차 애호가들에게 각별하다.

누와라 엘리야(NVXaSa EliZa)는 해발 1,800~2,000m. 큰 일교차 속에서 자란 찻

잎은 ࢻ세한 چ은맛과 유칼립투스·민트의 청량함을 품는다. ‘실론티의 ࢩ페인’

이라는 별칭이 있다. 스리랑카 ࢻ 중ঔ에서 서쪽에 이르는 산악지대로 페드로

(1FESo), 라부칼레(LaCooLallF), 브ܗ사이드, 하이포레스트 등의 대표 다원들이 

있다. 해발 1,800m 이상 고지이기에 하이그로운의 질 좋은 차를 생산한다. 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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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칼럼  l  실론티 한 잔에 담긴 시간과 사람(1)

리티 시ો은 딤࠶라지구와 같은 1~3월 사이며, 이 시기 차의 탕 색이 매우 밝기

에 스트레이트 티로 마시면 좋은데 일본 녹차를 마시는 느՝이라는 사람도 있

다. 같은 스리랑카 차인 우바나 딤࠶라에 비해 더 우아하고 가볍고 ࢻ세하며 ӭ

Ք한 맛과 향기가 있다. 또한 인도 다즐링과 같이 고산지대 차 특유의 야생화 

향취를 느낄 수 있다.

.딤불라(DimCVla)는 색·향·맛의 균형이 뛰어난 정통 홍차 산지다. 특히 12월에

서 2월 사이에 출하되는 딤불라는 ‘실론 차의 왕’이라 불리며 장미와 감귤류의 

향을 전한다. 이 외에도 누와라 엘리야와 우바의 중간 성격을 지닌 우다푸ࣄ라

와(6EaQTFlaXa), 중저지대의 부드러운 홍차로 유명한 ப디(KanEZ)까지, 실론

티는 수많은 얼굴을 품고 있다.

ப٣
 पۿ ഘ차੄ द੘੼

ப디는 य할라 왕국의 마지막 수도이자, 스리랑카 홍차 역사의 출발점이다. 로

열 보타ץ가든에는 1824년 중국에서 들여온 첫 차나무가 뿌리를 내렸고, 1867

년 스코틀랜드 출신 제임스 테일러가 이곳에 농장을 조성하면서 실론티의 상업 

재배와 수출이 시작되었다.

ப디 외Ҙ 언덕에 자리한 실론티 ޭ지엄(CFZlon 5Fa .VTFVm)은 차 산업의 시

간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1925년 지어진 옛 차 공장을 개조한 이곳에는 수동 

 링 머신, 보일러, 초기 티 패키지 등 차를 둘러ऴ 노동과 기술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제임스 테일러와 토마스 립హ 경의 사진, 1944년 제작된 가장 오래된 티 

패키지는 실론 홍차가 세계로 나아 간 흔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고급 홍

차 브랜드의 뿌리가 이곳에 있다.

2층 테이스팅 ܚ에서는 다양한 등급의 실론 홍차를 

직접 맛볼 수 있다. 붉은 탕 색 속에 스며든 청량한 

향은 조금 전 보았던 역사와 자연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

미니어처로 찻잎을 ৤기고, 말리고, 선별되는 과정

을 보여주는 장치가 있는데, 버ౡ을 올리니 움직이

며 우리가 쉽게 마시는 한 잔 뒤에 놓인 수많은 손

과 시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 ח൒ܰ ۽ਵ߆ӝ차 ହ חܻ׳

반다레ਠ라에서 데모다라로 향하는 기차는 시속 23Lm로 달린다. 스리랑카 여

행자들이 기차를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창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초록 

차ߒ과 य그런 풍경 때문이다. 파란 기차가 녹색 언덕을 가르며 지나가고,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든다. 

우바차 생산지인 데모다라의 차ߒ은 정원처럼 단정하고 그 한 그루 한 그루에

는 여인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 이마에 자루 끈을 걸고 여린 찻잎을 따는 모습

은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크게 다르지 않은 실론 홍차의 또 다른 얼굴이다.

ঠ৬ ೞಹఎܻৃ ۄ৬־ 
ۨ ಕ٘߄׸ � ۽బ

소슬비가 내리던 날, 페드로(1FESo) 티 에스타테를 찾았다. 적당한 운무가 차ߒ

의 정취를 더하니 차ߒ을 내려다보고 좋은 홍차를 무료로 주니 차는 그저 마시

면 된다. 페드로 차맛은 누৯라 엘리아의 ುು하고 쌉싸름한 맛이 느껴진다. 차

를 가공하는 공장과 차ߒ을 내려다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있다. 

안개 ՛ 차ߒ에서 마신 홍차는 진하지 않지만, 향이 깊었다. 이곳에서는 차를 

강매하지 않는다. 차의 본질은 경험에 있음을 보여준다.

지ݶ상 2회로 ѱ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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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과 시장의 현황,

발전 방향

ੋୌ지ࠗ 이사 ਗઙഌ

5월 21일은 국제 차의 날(*ntFSnational 5Fa DaZ)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

('A0: 'ooE anE AHSicVltVSF 0SHanization oG tIF 6nitFE NationT)는 2019년 6

월 28일 제41차 회의에서 ‘국제 차의 날’ 지정을 결의했고, 그 해 12월 19일 제

74차 유엔총회에서 이 결의안은 채택되었다.1)

국제 차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차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 차의 날 제정의 움직임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인도, 스리랑카, 네팔, 

߬트남, 인도네시아, ா냐와 같은 차 생산국 및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과 같은 차 소비국에서 매년 12월 15일을 국제 차의 날로 준수하기로 했는데, 

이는 1998년의 차 산업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국제시장에서 차 가격이 지

속적으로 하락했고, 여러 차 생산지 및 다원이 연쇄적으로 폐쇄되었으며, 소

규모 차 재배자들은 ೵값에 찻잎을 거래했다.2)

따라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건강음료를 제공하는 차 산업을 개발하고 유지하

는 데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차 노동자, 소규모 재배자 및 차 산

업의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혀 있는 차 산업의 문제점을 각국 정부가 해결

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과 2008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01. 머리말

ޙࠄ .�0

기념행사를 거쳐 2015년 인도 정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A0)의 차에 관한 

정부 간 그ܛ(*GG on 5Fa: *ntFSGoWFSnmFntal GSoVQ on 5Fa)을 통해 국제 

차의 날 기념을 확대할 것을 제의한 끝에 2019년 국제 차의 날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매년 5월 25일은 한국 차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유엔에서보다 훨씬 앞선 1981

년 5월 25일 전국의 차인들이 진주에 모여 민족의 차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새

로 차문화를 창조하려는 뜻으로 입춘에서 100일 즈음 햇차가 나오는 시기인 

이 날을 차의 날로 제정하였고,3) 2024년 44회를 맞았다. 이 날을 전후하여 전

국의 차 관련 단체는 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며, 차문화

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 차의 날과 한국 차의 날은 제정의 목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차문

화의 확대와 발전 나아가 차 산업을 위한 것이며, 차문화의 확대와 발전은 차

의 생산과 소비, 차 산업과 시장, 그리고 그 트۪드와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

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차 산업과 시장의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차는 카ݮ리아 시֐시스 식물(camFllia TinFnTiT Qlant)의 말린 잎을 뜨거운 물

과 섞어 만든 음료로 중국 남서부, 인도 북동부, 미ঢ마 북부 등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5,000여년 전부터 중국에서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현

재 차는 물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이다. 

세계 차 시장의 규모는 2022년 2,293억 달러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2,66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1) 차 시

장은 연평균 6%대의 성장ܫ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중

요성과 전통, 건강과 ਠ빙 트۪드, 세계화 및 품종에 대한 접근성, 가처분 소

득의 증가, 마ா팅 및 브랜드 전ۚ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4) 

1)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9 December 2019, United Nations.

2) 인도 소규모 차 재배자 연합, Confederation of Indian Small Tea Growsers Association, https://web.archive.

org/web/20151222120707/http://www.cista-india.net/ITDDetails.aspx?id=1

3) 한국차인연합회, 차의 날 제정 선언문, http://www.teaunion.or.kr/bbs/board.php?bo_table= 

   event_celebration&wr_id=14

4) 차시장 글로벌 보고서 2024,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https://www.thebusiness 

researchcompany.com/report/tea-global-market-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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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마

시는 국민은 ౓르키예이다. 스

태티스타(StatiTta)의 통계에 따

르면 ౓르키예인 10명 중 거의 

9명이 일상적으로 차를 마신다

고 답했다. ா냐도 83%가 일상

적으로 차를 마신다고 답했으

며, 파키스탄, 모로코, 인도, 아

일랜드, 영국, 독일, 미국, 중국, 

스페인 순으로 일상에서 차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그러나 스태티스타(StatiTta)의 통계에 따르면 차의 생산과 소비의 규모로 따

지면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다. (그림 3) 중국은 2022년 1,450만 హ 이상의 차

를 생산하고 이 중 일부를 수출했으며 이는 1,110억 달러로 2위 인도의 166억 

달러보다 6배가 많다. 중국은 수출뿐만 아니라 가정 내 소비, 가정 외 소매 판

매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 시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차를 통한 매출만 

2020년에 697억 유로(한화 97조 원)를 달성했을 정도이다. 

국내 차 시장의 규모도 지난해 1조 4,175억 원 규모로 집계되면서 2020년 대

비 3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5) 물론 이것은 병입한 차음료

와 잎차, 티백, 액상차(R5D: RFaEZ-to DSinL)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생겨난 헬시 플레저(IFaltIZ QlFaTVSF)의 영향으로 

커피나 탄산 대신 차를 마시며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작은 사치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스몰 ۟셔리

(Tmall lVYVSZ) 트۪드도 차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차를 즐기는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젊은 층 사이에서도 카페의 티 메뉴를 즐기거나 

호텔의 애프터눈 티 또는 티 오마카세를 찾아가거나 다도 클래스에 찾아가는 

등 다양하게 차를 즐기고 있다.6) 이것은 체험형 콘텐츠를 즐기며 SNS를 통해 

이를 공개하는 트۪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국내 오프라인 소매 판

매점의 차류 매출액도 2021년 3,444억 원, 2022년 3,890억 원, 2023년 5,37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7) 한국농수산유통공사(a5)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차류 

생산량도 55만 హ을 넘어섰다. 

국내 차 시장의 규모

가 중국의 1�200에 불

과하지만, 차의 생산

량이나 수요의 증가로 

커피 프랜차이즈를 비

롯한 여러 식음료 업

체에서 차 관련 신메

뉴를 출시하고 티 하

우스와 같은 공간을 

마련하거나 티 클래

스 등의 체험 프로그

<그림 1> 세계 차 시장 규모의 실제와 예측(2012-2025) 

https://www.marketresearchfuture.com/news/world-tea-market-

reports-china-as-the-largest-exporter

<그림 3> 세계 차 시장 규모와 차 수출국가 지도

https://blog.naver.com/jeunkim/223455554069

https://blog.naver.com/newheater/222516904659

<그림 2> 국가별 차 소비자 비중 

https://blog.naver.com/jeunkim/223455554069

<그림 4> 국내 차 시장 규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1416521350573

5) 머니투데이, 탄산 빠진 자리에 들어온 차(茶), 2024.2.15., https://news.mt.co.kr/mtview.php?no= 

2024021416521350573

6) 한경 비즈니스, 차(茶) 시장, 커피만큼 커질까?, 2024.1.31. https://magazine.hankyung.com /business/

article/202401314870b

7) 아시아 경제, 4만원 대 티 오마카세 ‘불티’, 2024.4.10. https://www.asiae.co.kr/article/ 

20240409153146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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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香共感 스페셜 논단  l  차 산업과 시장의 현황, 발전 방향

램을 마련하고 있다. 스타ߢ스 코리아가 2023년 10월 출시한 클래식 밀크티

는 출시한 지 보름 만에 100만 잔이 팔리며 1초에 1잔씩 판매된 것이라는 계

산이 나왔다. 2024년 1월 출시한 얼그레이 바ק라 티 라ڍ도 출시 1주일 만에 

20만 잔을 판매했으며, 스타ߢ스 코리아의 차 음료 매출은 2023년 말 전년 대

비 15.5% 증가했다. 이디야 커피도 ‘이디야 ۪࠶딩 티’라는 티 브랜드를 런칭

했으며, 파리바게트로 대표되는 S1C 그ܛ도 2021년 프리미엄 티 브랜드 ‘티트

라’를 런칭하여 2023년에는 *5* 국제식음료 품평회에서 ‘우수 미각상(TVQFSioS 

taTtF aXaSE)’를 수상했다. ਔ진식품은 ۪࠶딩 티 브랜드 ‘티즐’, 해태는 제로 

칼로리-제로 ग가 홍차 음료 봉봉 아이스티, 동원 '�B는 보성홍차 아이스티 

제로 등 여러 식음료 업체들이 액상차(R5D) 제품들을 출시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차문화의 전통문화적 요소가 강하지만, 일례로 인도네

시아 같은 경우 개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문화

로 차를 마시며 인사를 나누는 문화와 함께 ‘ڍ 보톨(5FI Botol)’이라 하여 병

에 담아 차를 판매하며 ந주얼하게 차를 소비하거나 설탕이나 열대작물을 ҄

들여 차를 즐기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차를 소비하고 있으므로8) 식음료 업체

들의 이러한 전ۚ은 한국의 차 시장 규모를 성장시키는 한 요소가 될 수도 있

다. 

국내 차 시장의 성장과 프리미엄 차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해외 유명 차 브랜

드들이 국내에 티 하우스를 열고 있다. 그동안 해외 유명 차 브랜드들은 거의 

백화점 식품 매장이나 면세점을 통해서 국내 판매를 해왔지만, 2013년 12월 

58G가 강남 청담동에 티 살܄ 국내 1호점을 열었고 현재는 서울에서 5개의 

매장(안다즈 호텔, 성수,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월드타워점)을 운영하고 있

다. 58G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ந나다, 일본 등 19개국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다. 58G는 2008년 य가포르에서 시작한 회사로 2020년 기준 800

여 종이 넘는 ۪࠶딩 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티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스

테디ࣄ러를 판매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매년 50여 종의 새로운 상

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창업자인 타하 보쿠٩(5aIa BoVREiC)은 모

로코계 프랑스인으로 12세에 중국산 녹차를 마셔본 후, 대학을 중ృ하고 15

년 동안 프랑스의 차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시아의 허브인 य가포르에서 창업

했다. 58G는 자신들을 티 브랜드가 아닌 ۟셔리 브랜드로 포지셔׬하는 전

ۚ을 사용하여 성공했으며, 58G의 차는 य가포르 방문자들이 즐겨 구입하는 

대표 상품이 되었다. 

2015년 다만 프레르(DA..ANN 'RERES)도 광화문에 티 하우스 국내 1호점

을 열었다. 다만 프레르에서는 정통 홍차를 비롯하여 가향 홍차, 백차, 우܄

차, 흑자, 허브차 및 과일차 등 60여 종의 차를 판매한다. 1692년 프랑스 루이 

14세부터 프랑스 내에서 티 독점권을 포함한 특별한 신임을 받은 이후로 330

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인들에게 최초로 가향티(GlaWoSFE tFaT)

를 소개하며 고트 루쓰(GoVt RVTTF DoVcILa), 자࠶ ؠ루(+aSEin BlFV) 등 대

표적인 ۪࠶딩 티 브랜드를 개발하여 프랑스의 가향티 문화를 형성했다. 

그 외에도 영국 왕실 차로 유명한 포트넘 앤 메이슨('0R5N6. � .AS0N)은 

티 ܚ과 함께 한국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후, 2017년 신세계 백화점과 함께 다

시 매장을 열어 국내에서 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 왕실에서 인정받

은 200년 역사의 로너펠트, 러시아 왕실 차로 시작하여 현재는 프랑스 기업이 

된 쿠스미 티 등 해외 티 브랜드들이 ౼업 스토어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4> 국내 차 시장 규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1416521350573

8) 재외동포청, 해외통신원 소식, 2024.6.14., https://www.korean.net/portal/global/pg_news_ local.do?mode

=view&articleNo=1001680319#/list

브랜드 국가 매장

포트넘 앤 메이슨 영국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로너펠트 독일 코엑스 티하우스, 선릉, 서대문, 광화문

쿠스미 티 프랑스 압구정

타바론 미국 청담 티라운지 

위타드 티 영국 압구정

하니 앤 손스 미국 목동, 연희동, 용산, 천안

압끼빠산드 인도 부산 인도문화원 내 티부티크

스티븐 스미스 티 미국 압구정 기아차 전시관 내 티하우스

스ಕ࣍ ֤단은 2회로 աׇ <여ܴ호>에 ѱ재합니다. <편૘자 주>



차문화 2026 봄

64 65

茶香共感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폐렴,

감기와 혼동될 수 있어 주의

оୌ؀ ӡ߽ਗ

호൚기ঌۨܰ기 ղҗ

੿ࢿജ Үࣻ

‘노인성 폐렴’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쉽게 간과되기 쉬운 질환이다. 면

역력이 떨어진 노인층에서 폐렴은 경증 감기와 증

상이 겹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가운데 하나다.

폐렴은 폐의 기관지 하단인 폐포(폐의 공기주머

니) 조직에 생긴 염증이다. 감기와 폐렴은 기침, 

가래, 오한과 같은 초기 증상은 비슷하다. 그러나 

감기는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통해 1~2주 내 저절로 회복되지만, 폐렴은 증상이 

길고 심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누렇고 냄새나

는 가래와 발열이 심하고 숨찬 증상이 특징이다. 

폐렴이 생기면 폐포에 염증 물질이 생기고 이 때

문에 산소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숨쉬기 어

려워진다. 가래가 많이 생기고, 이를 제거하기 위

해 기침이 발생하고 두통, 발열, 오한 등의 전신 증

상도 동반한다. 심하면 폐 전체에 염증이 퍼지게 

되면서 폐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결국 호흡부전으

로 사망할 수 있다. 고령층뿐 아니라 만성 질환자

와 2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폐렴으로 인한 증상

이 심해질 수 있으니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ߑ੽ઙਵ۽ х৏을 ৘ߑ೧야�

폐렴의 원인으로는 폐렴구균, 연쇄상구균, 포도

상구균,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녹농균 등 박테리아 감염

과 인플루엔자(독감),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리노바이러스(감기) 등 바이러스성 감염, 

토양, 곰팡이 등에 접촉하면 유발할 수 있는 진균

성 감염에 의한 감염 등을 들 수 있다. 

건강한 삶  l  ֢֙ Ѥъਸ ਤ협ೞח ತ۴

폐렴구균은 코, 목, 입에 살고 있다가 침을 통해 폐

로 내려가서 폐렴을 일으키며,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노인성 폐렴의 가장 큰 특징은 면역력 저하와 기

저질환의 결합이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반응이 

떨어지고, 당ַ병·심혈관질환·만성폐질환 등 다른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는 

감기처럼 시작된 기침과 미열이 곧 폐포 염증으로 

이어지며, 염증이 폐조직으로 깊게 확산하기 쉽

다. 고령 환자는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증상이 다른 만성질환과 섞여 나타날 수 

있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초기부터 빠

른 의료진의 판단과 적절한 검사가 중요하다.

폐렴 치료는 크게 예방,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65세 이상에서는 폐렴구균 백

신 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성인에서 백신이 중증 폐렴 및 관련 사망ܫ을 크

게 낮춘다는 근거도 있다. 

폐렴이 의심되면 기침, 발열, 호흡Ҍ란 등 증상과 

함께 ൑부 9-선 검사를 통해 폐렴 여부를 확인하

고, 원인균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신속히 

시작한다. 세균성 폐렴은 빠른 항생제 투여가 예

후를 크게 개선한다.

ѐੋਤࢤҗ ਬ࢑ࣗ ਍ز을 ೞ੗

폐렴으로 진단이 되면 적절한 항생제 처방으로 치

료하고, 심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항생제

는 미생물을 લ이거나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균에 대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

록 돕는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급성 폐렴이 발생

하면 골든타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 

폐렴 적정성 평가 기준을 보면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 검사,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

제 투여율 등을 중요한 치료 기준으로 삼고 있다. 

폐렴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침이다. 

폐렴이 생기면 기관지 ࢻ모 기능을 약화하는 분

비물이 늘고 지속되면 이물질, લ은 세포, 염증 세

포 등이 섞여 누렇고 끈끈하게 변하는데 정상적으

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

경이 되기 때문에 기침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 주

는 것이 중요하다. 폐가 호흡운동을 할 때 관계되

는 호흡근이 약하면 기침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어서 호흡근을 강화할 수 있는 재활치료도 동반될 

수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암, 당ַ, 심혈관질환 등 만성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폐렴을 유발

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는 평소 생활 습관이 중

요하다. 노인층, 면역저하자의 경우 손 অ기, 마스

크 착용, 주변 청결 등 개인위생에 힘써야 하고 호

흡근 강화를 위한 걷기 운동 등 유산소 운동을 소

ഓ히 해선 안 된다. 

또한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폐렴구균의 경우, 

만성 질환자나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적극적으로 

맞을 것을 권한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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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香共感 차세대 차인(茶人)을 찾아서

7년의 기다림, 
찻자리의 주인으로
피어나다

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

김경자 이사의 지도로

중등부 3관왕에 오른

조수진 학생

찻잔 속에 어린 정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고 했던가. 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의 김경자 이

사(마운다미원 원장)는 지난 세월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차 문화를 전파하며 미래의 차인들

을 길러내는 데 헌신해 왔다. 그 인고의 시간 중에

서도 특히 2019년부터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걸어온 ‘1기 제자들’은 김 원장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어린 고사리손으로 다관을 잡았던 아이들은 

어느덧 늠름한 중학생으로 성장하여, 이제 갓 차 

생활을 시작한 2기 후배들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

어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준 이가 바로 조수진 학생이다. 초등학교 2학

년, 아직은 찻잔의 온기보다 호기심이 더 컸을 나

이에 동생의 손을 잡고 마운다미원의 문을 두드렸

던 수진 양은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의 의젓한 숙녀

가 되었다. 처음부터 수진 양의 몸짓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다례의 절차가 낯설어 동

작이 서툴기도 했고, 정적인 예법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2019년,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출전했던 ‘전국인

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에서는 긴장한 탓에 

평소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 큰 상을 거머쥐지

는 못했다. 하지만 수진 양은 실망하며 멈추는 대

신, 김경자 이사의 가르침을 믿고 다시 다석(茶席)

에 앉았다. 김경자 이사는 늘 “예절이란 머리로 외

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습

(習)의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급해하

지 않는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은 수진 양

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를 포기하지 않게 만

든 원동력이었다. 찻물을 올리고 다관을 비우는 

무수한 반복 속에서 수진 양의 몸짓은 조금씩 유

려해졌고, 내면의 깊이 또한 차향처럼 그윽해졌

다. 그 묵묵한 노력은 마침내 눈부신 성과로 돌아

왔다. 수진 양은 2025년 전국 학생차예절대회에

서 중학생 부문 최우수상 3관왕이라는 쾌거를 이

루어냈다. 특히 지난해 열린 ‘인설차문화전 차예

절경연대회’에서는 자매가 나란히 시상대에 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동생은 초등부 최우수상(인

천광역시장상)을, 조수진 학생은 중등부 최우수상

(인천광역시장상)을 동시에 석권하며 호남 지역 

차문화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 현장에서 수진 양을 지켜본 이들은 입을 모

아 말한다. 단순히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서 있는 자태와 차를 대하는 태도에서 다른 

학생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기품이 느껴진다

고 말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익힌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차와 자신을 마주하며 

얻어낸 귀한 ‘시간의 결과물’이다. 수진 양은 꿈이 

생겼다 한다. 고등학교에 가서 다도 교실을 열어

서 친구들에게 꼭 다례를 통해 올바른 몸과 올바

른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차를 통하여 서로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멋진 학창 시절을 위해 친구들

에게 꼭 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움을 주고 싶다

는 꿈을 꾸고 있다. 참으로 대견스럽다.

한 잔의 차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듯, 7

년의 세월을 견디며 진정한 차인으로 성장한 조수

진 학생의 앞날에 더 깊은 차향이 가득하기를 기

대해 본다. 

茶香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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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문화적으로는 차의 정신이 응축된 차로 단

순함과 절제, 비움, 집중으로 요약되며, 선(禪)의 

정신과 연결된다. 생활 속에서 집중은 필요할 때, 

차를 가볍게 즐기고 싶을 때, 몸과 마음을 함께 돌

보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나 복잡한 절차 없이 차

와 찻사발, 차선,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한 잔의 차

가 되니 이 또한 좋은 점이다. 

차의 정신의 마지막은 비움 속의 충만함이다. 뭐

든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하며, 선(禪)의 정

신인 고요한 충만과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가루

차는 단순한 ‘유행의 차’가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

서도 몸과 정신을 한 자리에 모으게 하는 소박하지

만 깊은 수행의 차라 할 수 있다. 

요즘 유럽에서도 녹차의 한 종류인 가루차를 즐기

는 ‘말차 붐’이 일어나 품귀 현상이라니 그동안 가

루차가 귀한 줄도 모르고 마시다가 아껴 마셔야 할 

지경이다. 그러니 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평소에도 차인들을 만나면 즐겨 마시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가루차가 정신

을 ‘쨍’하게 만들어 줘 정신 집중에 도움이 된다.

가루차는 몸과 정신에 다 좋은데 찻잎을 통째로 갈

아 마시는 차라서 일반 녹차보다 카테킨(EGCG) 

섭취량이 많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억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카페인과  L-

테아닌이 함께 들어 있어 집중력은 올리고 긴장은 

낮추어 주며 커피처럼 확 깨는 자극은 덜하고 서서

히 오래가는 집중력이라 공부나 글쓰기, 명상하기 

전 마시면 좋다고 한다.

몸의 순환과 혈당·지방 대사에 도움을 주어 식후 

가루차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지방 연소를 

돕는 작용도 보고되어 요즘 ‘헬시 음료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음료로 

특히 가루차의 녹색 향과 쌉싸름함은 신경을 진정

시키고 마음을 모으는 힘이 있다.

회원들의 다채로운 차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 기

쁨, 아쉬움, 연민, 사랑, 외로움 등이 묻어 있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일상이 숨어 있다.

이번호에는 각 지부의 회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차

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

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글밭은 차인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 옥고를 보내주세요.

<편집자 주>

ഥਗ Ӗߒ

차 차 차

녹차의 변신, 가루차의 유행

글_경남지부 전문사범 이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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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한국 전통예절과 차 문화 

연구, 규방다례·생활다례·선비다례 수업을 통해 

우리는 형식을 배웠지만 그 형식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다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사람을 향한 배려와 절제가 담겨 있었고 차를 대하

는 태도는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했다.

대구에서 인천과 서울, 광주로 이동하며 수업에 참

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서고 긴 이동 끝에 강의실에 앉는 날들이 반복되

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뒤에 찾아오는 배움의 기

쁨은 오히려 더 깊었다. 이동의 수고는 배움의 깊

이를 더해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

해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각지에서 

모인 스무 명의 차인들이 하나가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삶의 자리도, 차를 대하는 방식도 달랐지만 차 앞

에 앉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호흡을 나

누었다. 차가 주는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면서

도 같은 길 위에서 잠시 동반자가 되었다는 기쁨은 

차를 처음 접한 건 이미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대학에 입학하고 전공 교수님으로부터 처

음 대접받은 차가 ‘쟈스민’이었다. 향긋한 내음과 

함께 천천히 퍼지던 쌉싸름한 맛은 지금까지도 또

렷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날의 차가 유독 깊게 

남은 이유는 맛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삶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던 교수님의 

진정성 있는 태도, 그 마음이 차 한 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차는 나에게 단

순한 기호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마음을 잇는 매개

가 되었다. 그러나 차를 제대로 안다고 말하기에

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차를 좋아했지만 차의 역사와 문화, 그 안에 담긴 

정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인생의 어느 시기, 비움이 찾아왔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고민하던 순간, 새로운 채움으

로 다가온 것이 바로 차였다. 

한국차문화협회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제23기 대학원반은 그 인연을 삶의 방향으로 확장

시켜 준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대학원 수업은 

차에 대한 지식을 쌓는 과정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제다 실습과 차품평, 차음식 

연구 수업은 차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다. 찻잎의 색과 향, 맛을 구분하는 일은 단순

한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과 집중 그리고 판단에 대

한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차 한 잔을 우려내

기까지의 시간은 서두르며 살아온 일상에 조용한 

쉼표를 찍어주었다.

2026년 2월 7일과 8일, 동계연수회와 함께 열린 대

학원 수료식은 이 모든 시간의 결실이었다. 화려

하지 않았지만 차분하고 따뜻한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마무리를 맞이했다. 수료

를 앞두고 떠오른 생각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

인다는 말이었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차와 사람을 대해야겠다는 다짐이 마음에 

남았다. 

한국차문화협회 제23기 대학원반은 차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한 시간이 아니라 차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차와 함께, 사람과 함께, 조용하지만 단

단한 걸음으로 이 길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 배움

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또 하나의 삶의 방

향이다. 

한국차문화협회 제23기 대학원반은

차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한 시간이 아니라

차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한 시간이었다.

차와 함께 배운 시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며

글_대구경북제1지부 전문사범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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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의 거리감을 줄여주고 마

음을 편안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금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최수정 교수님의 강의

를 통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일의 중요

성을 느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차를 마시는 시간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스스로 돌

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숭고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차문화를 배우고 나누는 사람으로서 이번

에 얻은 가르침과 마음가짐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

고자 합니다. 차 한 잔에 담긴 배려와 존중의 의미

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틀간의 동계연수회에 참여하며, 차문화와 예절

이 단순히 정해진 동작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사

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

가는 과정임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

수회는 차를 배우고 마시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

떠한 자세로 차문화에 임해야 할지 방향을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수 첫날부터 진행된 여러 특강은 일상과 차문화

를 연결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영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는 평소 아무 생각 없이 하

는 식사 속에도 배려와 질서 등 관계의 의미가 담

겨 있으며, 이것이 차 한 잔을 내는 과정과 매우 닮

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이준호 교

수님의 강의에서는 작은 생명체도 저마다의 역할

을 지니고 있으며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차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더욱 겸손한 태도를 갖

춰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이루어진 지부별 

다담 시간에는 각 지부 회원들이 모여 차와 다식을 

나누며 서로를 소개하고 수료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차

차 한잔이 주는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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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사발의 온기를 느낄 때마다

물레를 돌린 사람의   

차 향기와 

마음이 스며

내 마음에도 

그의 사랑이

가마의 불꽃처럼,

찻사발이 구워지는 뜨거운 온도로 전해진다. 

종강식 날,

그녀가 손수 빚은 찻사발,

인상파 그림처럼 살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건네졌다.

1,250도의 불 속에서

늦은 밤, 

바쁜 하루를 쪼개

손끝마다 정성을 담아 구워낸 시간.

찻사발에 스민 온도

글_서울제1지부 이사 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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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는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지난 3년이 찻물을 끓이

기 위해 솥을 달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물에 맑은 차를 우려내어 협회와 지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첫째, 겸허한 자세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한

국 차문화의 정수를 계승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선배님들께 받은 따뜻한 돌봄을 기억하

며,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에게도 다정한 마을의 일

원이 되어주겠습니다.

셋째, 우리 협회와 서울제1지부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정

성을 다하겠습니다.

한 잔의 차가 완성되기까지 햇살과 바람, 그리고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듯, 저라는 차인이 익어가는 

데 ‘마을’이 되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

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도

록, 늘 맑고 향기로운 차의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

다. 

각이 한곳에 모였다. 그 순간만큼은 시험도 평가

도 사라지고 오롯이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었

다. 앞으로도 차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나

누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정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 이번 대비과정은 그 첫걸

음으로 내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최소연 이사장님 외 협회 

임원진께서 직접 광주까지 오셔서 자격시험 심사

를 맡아주신 일이었다. 그 배려와 책임감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을 위해 동에 번

쩍 서에 번쩍 뛰어다니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

난경 지부장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

고 싶다. 

۾մ 3֙੄ 기ࠁ ࢲ਑੄ ৠష(ឿᴛ)ীߓ

2023년 3월, 설레는 마음으로 교육생이 된 첫날이 

떠오릅니다. 차를 대하는 몸가짐부터 찻잔에 담긴 

철학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던 제게 협회는 거대한 

‘마을’ 그 자체였습니다. 2년간의 교육생 과정을 거

쳐 2025년 대학원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3년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찻물을 올리는 선배님들의 단아한 손길에서 겸손

을 배웠고, 계절마다 펼쳐지는 찻자리의 정취 속에

서 삶을 대하는 여유를 배웠습니다.

 

݃을이 غযળ ٜשߓࢶԋ ܻ٘는 ೴사

때로는 엄격한 가르침으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때

로는 따뜻한 찻잔처럼 온기를 나누어 주신 선배님

들은 저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도달하지 못했을 배움의 깊이를, 함께 걷는 

도반(道伴)들과 앞서 길을 터주신 스승님들이 계

셨기에 오롯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차는 혼자 마셔도 좋으나, 함께 나누면 그 향이 배

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모든 선배님께 이 자리

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1월 10일에 치러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자 3

급 자격시험 대비과정은 단순히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차를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를 다

시 바라보게 한 시간이었다. 처음 이 과정에 참여

했을 때는 ‘자격시험’이라는 말이 주는 긴장감이 앞

섰다. 용어 하나, 동작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

쓰며 정해진 순서와 형식을 익히는 데 집중했다.

차를 마시는 행위가 이렇게까지 세밀한 절차와 깊

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느껴지

기도 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차는 더 이상 외워

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받아

들이는 존재가 되었다. 찻자리를 정돈하는 손끝의 

움직임, 잔을 들고 내리는 호흡의 속도, 차를 우릴 

때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마음. 그 모든 과정이 하

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서두르지 않고 과하지 않

게 상대와 공간을 먼저 살피는 태도, 잔을 들면 자

연히 고르게 되는 숨, 차가 우려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며 정성을 담는 마음. 그 안에

는 예(禮)뿐 아니라 청결함과 과학적인 이치, 그리

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함께 담겨 있었다.

잔을 들면 자연히 숨이 고르고, 차향을 맡으면 생

한 잔의 차가 익기까지, 

나에게 마을이 되어준 시간들

차는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글_서울제1지부 전문사범 홍길선

글_전남지부 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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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통 위에서 해남은 초의선사가 정립한 다

도 정신을 계승하며, 차를 통해 배움과 교류의 길

을 꾸준히 걸어온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

렀다. 그 길 위에는 한국 차문화의 정립과 보급에 

평생을 바친 고 이귀례 이사장이 있었고, 현재는 

최소연 이사장이 그 뜻을 이어 (사)한국차문화협

회도 함께 하고 있으며, 협회의 활동은 전국을 넘

어 해외로까지 확산되며 한국 차문화의 저변을 넓

혀가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도 서난경 전남지부장의 지도 아래 

꾸준히 전문 인력이 배출돼 왔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진행된 이번 자격 과정에서도 해남지역 다우

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교육을 거쳐 인성

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2명, 2급 지도사범과정 12

명이 합격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시험을 앞두고 광주와 해남을 오가며 보낸 약 3개

월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밀도 높은 배움의 

과정이었다. 동기들은 서로를 살피고 배려하며 응

원했고, 그 시간 속에서 시험 결과 이상의 값진 인

연을 쌓을 수 있었다. 

자격 취득의 기쁨과 함께 시절인연(時節因緣)이라

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을 시험 본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 28명은 모두 한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이 모든 깨

달음이 감동에 머무르지 않고 다인으로서의 실천

으로 이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지난 1월 10일 시험을 마치고 교육과정을 마무리

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 해남의 15명 다인들은 이를 

계기로 더욱 단단한 도반으로 맺어졌고, 차문화의 

명맥을 이어 차문화 대중화와 선다수행을 목표로 

한 창단식으로 그 뜻을 이어갔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이들 가운데 다섯 명은 보다 전문

적인 차 교육을 위해 1급 사범과정에도 도전하게 

됐다.

앞으로의 길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도반과 함께 

걷는 길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 땅끝 해남에서 

한국 차문화가 더욱 깊고 아름답게 꽃피울 날을 그

려보며, 설렘과 기대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끝으로 삶의 지표가 되는 서산대사의 시를 덧붙인

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제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

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

표가 되리니. 

茶味如人 心交乃久 同修共苦 情誼益篤

차의 맛이 사람과 같듯, 마음이 통해야 인연이 오

래가고 함께 배우며 고생한 시간이 쌓일수록 그 인

연은 더욱 깊고 단단해 진다.

땅끝 해남은 한반도의 끝이 아니라 한국 차문화 정

신이 시작된 자리다. 끝과 시작이 맞닿은 이곳에

서 형성된 사유의 정신은 초의선사의 다선일미(茶

禪一味) 사상과 함께 해남을 차문화의 성지로 자

리매김하게 했다. 초의문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

동을 통해 해남은 지금도 차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초의선사를 떠올리면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와

의 깊은 교유와 상호 간의 사상적 영향, 그리고 한

국 차문화의 비조로서의 위상을 빼놓을 수 없다. 

초의는 해남에서 차를 도(道)의 경지로 끌어올렸

고, 다산은 차를 통해 성찰과 사유를 깊게 했으며, 

추사는 차로 교유와 예술의 세계를 펼쳤다. 이들

의 사유와 실천이 어우러지며 해남의 차문화는 깊

고 곧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는 큰 선물을 받은 시간이었다.

서난경 전남지부장은 해남 회원들의 여건을 고려

해 연습용 다구를 대여하고, 매주 선비차·생활차·

규방다례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하며 광주와 해

남을 오가며 지도를 이어왔다. 그 헌신에 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

또한, 최소연이사장님의 배려로 협회교육장이 아

닌 전남지부교육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

원해 주셨다. 감사한 마음 그지 없다. 준비 과정부

터 1월 10일 시험, 이후의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보

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준 협회 임원님과 사무국 

팀장님, 전남지부 선후배들의 도움과 배려에 인성

차로 맺은 인연, 

해남에서 다시 시작되다

글_전남지부 지도사범 김수진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제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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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가 될 말은 삼키며 늘 이해와 배려를 잊지 말

라”는 진심 어린 당부였다. 그 따뜻한 충고는 단순

한 조언을 넘어 내 마음 깊은 곳에 커다란 울림으

로 다가왔고, 이번 연수 기간 내내 동료들을 바라

보는 나의 시선을 더욱 따스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이번 연수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한국차문

화협회의 뿌리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차(茶) 

문화의 대모이신 선덕다인(善德茶人) 고(故) 이귀

례 명예이사장님의 숭고한 다도 정신은 오늘날 최

소연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이정표 아래 더욱 견고

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사장님의 세심한

지도 아래 우리 전통문화의 맥이 살아 숨 쉬는 현

장을 지켜보며, 차 한 잔에 담긴 예절의 깊이를 다

시금 가슴에 새겼다. 

가장 가슴 뭉클했던 순간은 단연 ‘인성차문화예절

지도사 수료식’이었다. 다년간 여러 우여곡절을 겪

으면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마침내 졸업장을 

손에 쥔 분들의 환한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큰 본

보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백발이 성성한 연세 많

은 할아버지께서 최고령으로 졸업하시는 모습은 

장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굽은 허리에도 곧은 

정신으로 예법을 갖추며 수료하시는 그 뒷모습에

서,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그 과정 자체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임을 새삼 깨달았다.

이러한 감동의 현장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

성을 다해준 분들이 있었다. 교육 중간중간 지친 

우리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사하기 위해 정갈한 다

과를 준비해 주신 분들의 손길과 대강당 한쪽에서 

정교한 도자기와 다도 용품을 선보여 주신 분들의 

열정은 연수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1박 2일간의 꽉 찬 일정은 나 자신을 환기하고 다

시 현장으로 나아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시간

이었다. 이번 연수에서 얻은 배움과 최지원 지부

장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마주

할 일상 속에서도 차의 향기처럼 은은한 배려를 나

누며 살아가고 싶다. 

지난 2월 7일부터 8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66회 동계연수회에 다녀왔다. 입춘이 지났

음에도 여전히 매서운 천안의 칼바람이 연수원 입

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지만, 창의관 대강당에 들어

서는 순간 느껴지는 차인들의 뜨거운 열기는 그 추

위를 단번에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내면을 다

스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풍성한 시간이었

다. 특히 연수 내내 가슴 한구석에 깊이 머물렀던 

것은 인천지부 최지원 지부장님과의 첫 만남이었

다. 지부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나에게 가장 먼저 

건네주신 말씀은 “동기들 간에 서로 좋은 말만 하

이번 연수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한국차문화협회의 뿌리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차(茶)문화의 대모이신 선덕다인(善德茶人) 고(故)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숭고한 다도 정신은 오늘날 최소연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이정표 아래

더욱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추운 겨울을 녹인 배움의 열기

글_인천지부 72기 허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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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ೠҴ차ޙചഈഥ는 Ҵղ ਬੌ੄ ޖഋਬ࢑ਵ۽ 지੿ػ ӏࠁ ۹ܳ׮ߑઓ� ࠁәೞ는 ױ୓이׮ 

(사)ೠҴ차ޙചഈഥ는 Ҵղ ୭؀ ୭Ҋ੄ 차ޙചҮਭ기ҙਵ۽ 지դ 1��1֙ غ݀ࢸয ೠѾэ਷ ݃

਺ਵ۽ ೠҴ 차ޙച ߊ੹ী খ੢ࢲҊ ੓׮� 

협회소식

이번 교육위원회는 차영민 부회장이 오랫동안 구상

해 완성한 한옥 스테이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해

당 공간은 전통 한옥의 구조와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숙박 공간으로, 한국적 정취를 살린 실내 

구성과 적송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해 차영민·김

가영·강정자·박광옥 부회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

부장,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 유현주 팀장, 민달래 

팀장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2026년 계간지 『봄』 

편집회의와 동계연수회 준비 사항이었다.

차영민 부회장은 “오랫동안 준비한 공간에 임원들

을 초대하게 되어 뜻깊다”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

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소연 이

사장은 “의미 있는 공간에서 회의를 하니 더욱 다양

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후 1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됐으

며, 협회의 발전 방향과 올해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년 교육위원회 개최 
차৔민 ࠗ ഥ੢੄ ೠৠ झప이ীࢲ ૓೯

����֙ न֙ ୐ Үਭਤਗ회о �ਘ ��ੌ(ਘ) ࢲ਎ ઙ۽ҳ о회زী ਤ஖한 차৔޹ ࠗ회੢੄ 한ৠ 

झప੉ীࢲ ৌ۷׮� ଵࢳ੗ٜ਷ য়੹ ��द 차৔޹ ࠗ회੢੉ ৘ড한 ੋӔ ध׼ীࢲ য়ଲਸ ೣԋ한 

ٍ
 한ৠ झప੉۽ ੉ز೧ 회੄ܳ ૓೯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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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화진흥협회 정사무엘 회장은 우리 협회의 활

동에 대해 큰 공감을 가졌고, 글로벌 시대에 한국

차문화협회와 한문화협회가 서로 협력하여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자는 데 공감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한문화진흥협회의 정사무엘의 초

청으로 이루어졌다. 정사무엘 회장은 “평소에 한

국차문화협회 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협회와 한

국차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소망을 해 왔습니

다. 한국의 우수한 문화가 실제로는 일본과 미국

과 중국이 수익 구조를 가져갑니다. 양 협회가 공

조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 세계에 진

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한문화진흥협회가 우리의 문화

를 세계에 알리고 국위선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동관심사를 주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문

화가 세계에 더 많이 소개될 수 있다는 기회가 오

늘 모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회장

님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우리 차문화협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

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

다. 차담회는 두 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에서 양 협회의 관심사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한문화진흥협회와 우리 협회 회장단 차담회 
ন ഈഥ੄ ҕزҙब사ী ؀೧ बب ੓는 ؀ച աׇ

୭ࣗো ੉사੢ਸ ܃࠺ೞৈ ӣо৔
 차৔޹
� ਷ ૑դ �ਘ ��ੌ য়റױ협회 회੢ ١ ҟৠ ࠗ회੢߅ 

द ��࠙ࠗఠ �द ��࠙ө૑ �दр زউ ࢲ਎द ࢲୡҳ زߓߑী ੓ח (사)한문화૓൜협회 ੿사ޖ

ৃ੄ ୡ୒ਵ۽ 차׸회ܳ ೮׮� 

ഈഥ ࣗध  l  한문화진흥협회와 우리 협회 회장단 차담회 외

차 품평회는 말 그대로 차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

으로 차의 잎 따기에서부터 브랜딩까지 전 과정을 

통해 차를 품평하는 것이다. 이번 차 품평회는 세

계적인 차와 우리의 녹차 등 여러 차를 통해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나눠 진행했다. 차 품평회에 앞

서 김영애 순천지부장은 ‘차의 주산지와 명차, 세

계인들이 애호는 차는 어떤 차들인지 설명하면서, 

우리 차와의 비교 등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차 설명회가 끝나고 김영애 순천지부장은 국내외 

유명 차인 녹차, 발효차, 기문차, 다즐링, 우바 등 

구하기 힘든 귀한 차 20여 종의 차를 심사하도록 

지도했다. 차 품평회는 시작부터 준비, 심의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한 이번 품평회에서 대학원

생들은 “차의 세계가 이렇게 오묘하고, 차마다 이

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 새삼 놀랐다.”라고 입을 모

았다. 차 품평회 수업 내내 대학원생들은 강사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메모와 함께 

질문으로 알찬 수업을 마무리했다.

차 품평회를 통해 차를 알다 
ࣁ  ̔пҴ੄ 차 ࠙ Ү࠺ܳ  ׮ೞࢳ

૑դ ����֙ ��ਘ �ੌ 협회 Үਭ੢ীࢲ ઁ��ӝ ؀೟ਗ 차 ಿಣ회 ࣻস੉ ੓঻׮� 차 ಿಣ회ח 차

ੋਵࢲ۽ ԙ ঌইঠ ೡ ੹문 ࠙ঠ۽ ӣ৔গ ࣽୌ૑ࠗ੢੉ ૓೯೮׮�



차문화 2026 봄

84 85

茶香共感

지난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협회 

교육장에서 인성차예절지도사 1급과 2급 심의를 

했다. 인성차예절지도사 1급에는 김남순 외 18명

이 심의를 봤다. 

심의에 앞서 최소연 심의위원장은 “1년 동안 열심

히 공부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차문화가 발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심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거울삼아 차를 가르치는 학

생이나 예비 차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배워갔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박광옥 규방다례 전승교육사는 “며칠 후에 있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여 대학원생들에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작은 이벤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

습니다. 선물 하나씩 받고 긴장하지 말고 심의에 

임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앞장에 멋진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두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생했습니

다.”라고 말했다.

규방다례 심의는 최소연 보유자, 박광옥 전승교육

사가 맡았고, 생활다례 심의는 김가영, 강정자, 박

경숙 부회장이 심의를 봤다. 심의에 서울제1지부 

이기분 지부장 변명선 이사, 인천지부 최지원 지

부장과 최성미 전수장학생, 서울제2지부 문차남, 

류소영 이사와 그 외 회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봉

사해 주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2급, 3급 심의 
ഴܯೠ 차ੋٜࢿ ۽੢ೞ는 ୐Ѧ਺ द੘

૑դ ��ਘ ��ੌ য়੹ ��दࠗఠ য়റ �दө૑ 협회 Үਭ੢ীࢿੋ ࢲ차৘੺૑ب사 �әҗ �ә ब੄

ܳ ೮ࢿੋ �׮차৘੺૑ب사 �әীח ӣթࣽ ৻ ݺ��੉ ब੄ܳ ׮ࠌ� 

민달래 팀장의 성원 보고와 이사장님 인사말이 있

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자주 만났으면 합니다. 자

주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 번 만나지 않습

니다. 협회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는 꼭 참석해 주

세요. 그래봐야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

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

니다. 협회에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이 협회 발전

에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여러 안건 보고와 계획

이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제1안 제36회 전국 차인큰잔치 결과 보고를 시작

으로 7월 자격검정 결과 보고, 제65회 하계연수회 

결과 보고, 제28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결과 보고, 

임원, 이수자 교육 결과 보고, 인성차문화예절지

도사 보수교육, 12월 자격검정 계획, 제66회 동계

연수회 계획에 대한 안건 상정 및 토의 시간을 가

졌다. 기타 안건으로 사범연회비 납부 현황, 2026

2025년도 12월 정기이사회 개최 
̔ بҊ와 ���6֙ࠁ Ѿҗ ب���5֙ ദ ࠁҊ

협회ח ૑դ ����֙ب ��ਘ �ੌ য়੹ ��द 협회 Үਭ੢ীࢲ ��ਘ ੿ӝ੉사회ܳ ѐ୭೮ې׳޹ �׮ 

౱੢੄ 사회۽ ૓೯ػ ੉ զ ੿ӝ੉사회ীחࢲ ୭ࣗো ੉사੢ਸ ܃࠺ೞৈ ࠗ회੢
 ૑ࠗ੢
 ੉사 ١ 

��ৈ ݺ੉ ଵࢳ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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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임원 교토 해외 연수회, 2026년 신년하례식 및 

정기이사회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각 안건에 관한 결과 보고와 의견 등이 오고 갔다. 

그중에서 인설차문화전 차예절대회 개최 장소와 

전국 차인큰잔치 개최 장소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동계연수회 개최 장소 변경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그동안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개최되었

던 연수회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변경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장단점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 이어서 교토지부 개설 10주년과 해외 임원 

연수회 건에 대한 의견 등을 마지막으로 정기이사

회를 마감했다.

정기이사회를 맞힌 임원 등은 올해 마지막 송년회 

장소인 진평 925로 장소를 변경하여 올 한해 있었

던 일과 앞으로 협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ഈഥ ࣗध  l  2025년도 12월 정기이사회 개최 외

3급 실기 심의는 박경숙 부회장, 연규남 이사, 서

명주 이사가 심의를 보았다. 총 28명이 심의를 본 

전남지부 교육장은 서난경 전남지부장의 전폭적

인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전남지부 사범들의 능숙한 지원과 협조로 3

급 심의 내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완벽

한 준비를 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3급 심

의는 지방에 있는 회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직접 지부에 내려와 심의를 보게 되었다. 

협회에서도 최소연 이사장 등 임원들이 대거 참석

해 주어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히 3급 심의를 보

는 회원들에게 최소연 이사장은 “2급에 지원하고, 

대학원에도 등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힘을 

실어주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남지부, 광주지부, 대

구경북제1지부, 전북지부 등 호남과 영남지역의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심의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박경숙 부회장은 “전남지부에 이렇게 많은 

인재가 있다는 것이 놀랍고 부럽습니다. 열심히 

하여 2급과 1급에도 지원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3급 심의를 본 전남지부는 서난경지부장의 지도

로 협회의 모범지부로 거듭나고 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심의 

૑դ ����֙ �ਘ ��ੌ ੹թ૑ࠗ Үਭ੢ীࢿੋ ࢲ차문화৘੺૑ب사 �ә ೙ӝ ߂ पӝ ब੄о ੓

঻׮� য়റ �दࠗఠ �ә ೙ӝ ब੄ܳ ࠁওҊ
 য়റ �दࠗఠ �दө૑ �ә � पӝ ब੄о �۹׮ഝ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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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2급 필기시험이 진

행되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실기 심의를 보았다. 

실기 자격심의위원은 최소연 이사장, 김판인 고

문, 이혜자 수석부회장, 박광옥 부회장이 맡았다. 

모처럼 김판인 고문과 이혜자 수석부회장이 참석

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판인 고문은 “협회 임원들과 모처럼 조우하게 

되어 정말로 반갑고, 반갑습니다. 멀리 있어도 항

상 협회 발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모처럼 

내려왔으니 협의의 발전 방향과 미래에 대해 의견

을 나눌 수 있어 참으로 좋습니다”라며 말했다. 최

소연 이사장도 “고문님이 건강해 보여 너무 좋습

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내려오도록 할 테니, 고문님과 

이혜자 수석부회장님도 협회 일에 많이 참석해 주

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필기, 실기 심의
੹թ 차ࢤਗ �க Үਭ੢ীࢲ पद

૑դ ����֙ �ਘ ��ੌ ҟ઱ҟ৉द زҳ ੄੤۽ ��� 차ࢤਗ �க Үਭ੢ীࢲ 협회 ੋࢿ차문화৘੺

૑ب사 �ә ೙ӝ ߂ पӝ ब੄о ੓঻׮�

오후 점심 식사 후 본격적인 실기 심의를 시작했

다. 1조에 5명씩 총 5조까지 진행된 이번 심의에

서 회원들은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하지

만 자격심의위원들의 눈에는 아직도 미흡한 구석

이 많이 보여, 틈틈이 잘못을 지적받기도 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심

의위원들은 “열심히 한 것이 표시가 납니다. 더욱 

열심히 연습하여 훌륭한 차인으로 거듭나기를 당

부드립니다.”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서

난경 전남지부장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이었다. 

전날부터 청소는 물론 외부에서 오는 회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주어 ‘배려’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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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충북지부

(가나다 순)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  ࠗ사ߑی

고은희 사범 차문화대학원 과정 1년 동안 먼 길 다

니고 자격 검정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저와 

경남지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새로

운 변화는 낯설고 두렵지만 그 낯섦이 바로 성장

의 증거이고, 그 두려움이 바로 변화를 향한 문턱

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과정을 잘 마무리하여 진

정한 차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Ӗ_전문사범 임현섭

҃ թ 지 ࠗ

지ࠗ੢ ട҃޷

߸ച와 ࢿ੢੄ दр
୷ೞ ܐࣻ 사 1әبച৘੺지ޙ차ࢿੋ

가을학기 동안 인성교육진흥법을 살펴보고 인성

예절 가루차와 규방다례를 배우고 6대 다류의 분

류와 음용법을 실습하였다. 차문화사 부분은 차인

지난해 9월 72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차공부를 

시작하여 12월 초 종강하고 방학 특강으로 가루차 

실습하였다.

��기 ੋࢿ차ޙച৘੺지ب사 җ੿ ੑޙ
׮ച ҕࠗܳ द੘ೞޙ차 ؍п݅ ೧য়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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Ӗ_72기 사범반 김지원

열전을 인천도호부에서 열린 인설차문화전에서는 

녹차(가루차), 황차 찻자리를 펼쳤다. 전통예절 중 

관례와 혼례를 집단상담과 차의 고전 중 이목의 다

부를 동영상으로 배웠다. 지나고 보니 다양한 내용

과 실습, 행사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

이며 더 험난한 길은 가슴에서 다리까지 가는 길로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제가 차문

화에 입문하여 경남지부에서 오게 되는 과정을 말

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지부에서의 차공부는 매번 

새롭고 기다려진다. 또 다음 학기도 기대된다.

과 우리나라 20현을 향사하고 있습니다. 

마산향교 임원님들 교육에 다들 다례와 차문화는 

11월에 마산향교 유림충효 교실 ‘전통다례와 차문

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황미경 지부장님 교육으로 

첫 주는 전교님 외 임원 교육을, 둘째 주는 일반인 

대상 다례 교육을 하였습니다.

마산향교는 1414년(태종 14년) 진해 현이 설치되

면서 진해향교로 창건되어 창원 마산향교로 복원

되었고 건물도 재건되었습니다. 

입구의 외삼문은 맞배지붕을 올린 솟을 삼문이며 

학문을 강의하는 명륜당은 정면 5칸 규모의 팔작

지붕 건물로 대성전에 공자를 포함한 5성과 중국

݃࢑ೱҮ ਬܿ୽ബ Үप
ਬܿ(ᢧሧ)ীࢲ r੹ా ۹׮와 차ޙചsܳ ߓ਋׮

차맛이 좋다며 질문도 많이 하시고 흥미로워하셨

습니다. 저와 주영희, 이용숙, 고은희 사범님 함께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교육을 받아보니 

남성들에게도 참 유익하다고 하시며 계속 이어가

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인 대상 다례교육에서도 Ӗ_전문사범 정재윤 

지난 12월 22일에 김해 칠암도서관 공연장에서 ‘신

어중 신어 축제’ 축하 찻자리를 하였다. 톨스토이

는 “세 개의 의문”이란 글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

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

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게 선(善)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쌀쌀한 

날씨에 학생들에게 좋은 찻자리가 되어 참으로 다

행이었다.

नয઺ नয ୷ઁ ଷ੗ܻ
҃թ지ࠗ ӣ೧지ഥ ഥਗٜ ࠉ사

Ӗ_전문사범 주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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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국차문화협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아래 사진은 교토지부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포스

터이다.

2025년 11월 15일 일본 교토 인터내셔널스쿨 교

토코쿠사이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 30명한테 

한국의 차문화 수업을 했다. 이것으로 이 학원 학

생 약 160명에게 한국의 차문화를 가르쳤다. 

이 학교 선생님들은 재외교포(재일동포)로 사는 

세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주겠다는 열의

로 교토지부에 교육을 의뢰했다.

한국의 차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

습과 반응을 보면서 보람찬 시간을 함께할 수 있

었던 우리 교토지부 지도자들도 더없이 행복한 시

간을 보냈다.

또한 교토지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의 일환으로 오는 4월 5일 오후 2시부터 한국 명

차 시연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시연 행

지부장 ઑച޷

Ү ష 지 ࠗ

੤৻Үನীѱ ೠҴ੄ 차ޙച ъ੄
Үష지ࠗ ഥਗ ߂ ೟ٜࢤ ݅઒х 표द

대구경북제1지부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인성차문화예절 교

육을 진행했다. 

아직은 찻잔 드는 것도 어려워하는 어린아이들이

었지만, 사범들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듣고 따라 

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스러웠다. 

설날 세배하기, 차 마시기와 다식 먹기 등등을 가

르치다 보니 유치원 선생님들도 따라 배우는 시간

이 되었다. 교육을 마친 다음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행동이 교육 전과 후가 달라졌음을 확인

할 수 있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좋은 교육을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전파되기를 소망해 본다. 

지ࠗ੢ ࣼ҃߅

ച৘੺Үਭ पदޙ차ࢿੋ Ҋف੺을 খݺ ࢸ
ਬ஖ਗҗ যܽ이૘ ؀࢚ਵ۽ ਬইਗࢤ Үਭ

؀ ҳ ҃ ࠘ ઁ 1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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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주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한다. 

함께 했던 차인들 모두가 건강하기 기대한다. 즐거

운 시간을 함께한 차인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기

를 기원한다.

지난 2월 4일 대구에서 차인 단체 신년교례회가 있 

었다. 우리 대구경북제1지부 회원들은 찻자리 세 

자리를 준비했다. 

모든 차인 단체는 찻자리를 3자리씩 준비하기로 

했다. 식전 일찍부터 찻자리를 위해 모두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회원들은 손님들

을 위하여 다화, 다식, 찻그릇들이 돋보이도록 찻

자리를 뽐냈다. 

대구 경북에 많은 차인들이 참석해 함께 했다. 선· 

후배들 표정이 아름답다. 취미가 같고 남을 배려하

는 정신을 담은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인 것 같다. 

스크린에 우리 한국차문화협회가 비춰질 때는 큰 

박수 소리와 환호성 소리가 크게 들렸다. 어디를 

가나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면 지부장 어깨가 저절 

로 올라간다. 

찻자리 준비해 주신 박양자 선생님, 최수연 선생님 

차ੋ ױ୓ न֙Ү۹ഥ ଷ੗ܻ
؀ҳ ҃࠘ 차ੋٜ ೠ݃਺ਵ۽ ࢜೧ ੋ사

ഘ차౭݃झఠ ୡәh઺ә߈ ѐࢸ

ఋ 지ࠗ بੋ߈ੌ ߂ ࣻъ оמ
지ࠗ੢ ੉ӝ࠙

ࢲ ਎ ઁ 1 지 ࠗ

서울제1지부에서는 오는 3

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매

주 일요일마다 홍차티마스

터 기초(초급·중급)과정을 

개설한다. 강사로는 (사)한

국차문화협회 이석예 이사

가 진행한다. 

홍차의 유래부터 티 파티까

지 다양한 주제로 홍차를 

마스터하는 계가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교육장소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사)한

국차문화협회 3층 교육장에 

열린다. 서울제1지부 이외

에 타 지부의 회원과 일반

인도 수강이 가능하다. 강

의 내용은 우측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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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ӣక੐

ই ࢑ 지 ࠗ

ৡনೱҮ ҅ز ୽ബ৘੺ Үਭ द೯
�ੌр ӣక੐ 지ࠗ੢ ࠉ사۽ 이ܞઉ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 2025년 온양향교 동계 충

효예절 교실이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

지 7일간 온양 유림관에서 열렸다.

매년 열리는 충효예절 교육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를 보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도 하다. 

7일간 진행된 충효예절 교육은 아산지부 김태임 

지부장의 지도로 진행되었으며, 차문화 예절로는 

우리의 다례와 생활예절 수업을 집중적으로 지도

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는 차의 이론과 차 우리

기 등 현대 예절과 전통 예절 등에 대해 중점적으

로 교육했다. 특히 인사 예절의 중요성에 관해 설

명했다. 더불어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는 

차 우리기와 차의 효능 등 일반적인 부분들을 설

명해 주어 호기심을 자극했다.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은 우리의 아름

다운 차문화와 전통 예절,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

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시간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산지부에서는 지역 문인들과 함께 홍차 수업을 

겸한 다담 시간을 가졌다. 문인들은 시와 수필, 시

낭송 등을 하는 지역의 문인들로 김태임 지부장의 

초빙으로 홍차 수업을 하게 되었다. 홍차 수업에서 

김태임 지부장은 홍차의 유래, 세계 각국의 차문화

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스리랑카의 우바, 인도 다르질링, 중국의 기

문 홍차에 관해 설명하였고, 각 홍차의 특징에 홍

ഘ차 ࣻসҗ ׸׮ दр оઉ
지৉੄ ٜੋޙҗ 차와 ޙ೟을 이야기 ೞ׮

음으로 예비차인들 한테 차를 선보였다.

지난 12월 5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2025 온양문화

원 문화발표회가 있었다. 

이날 문화발표회는 24개 강좌 프로그램 발표회 날

로 많은 시민이 참석했다. 아산지부는 지난 1년 동

안 ‘다도’라는 프로그램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한국 

차문화에 대해 소개했다. 아산지부는 1년 동안 함

께 공부한 도반들과 함께 찻자리를 마련해 시민들

의 관심을 받았다. 비록 동적인 프로그램들보다는 

관심이 덜했지만, 우리의 차문화를 보급한다는 마

ৡনޙചਗ ޙചߊ표ഥ զ ଷ੗ܻ ݃۲
द민ٜীѱ ਋ܻ੄ 차ޙച ࠁ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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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맛을 보면서 소개했다. 문인들은 차의 유래를 

들으면서 차와 문학이 참으로 어울린다고 공감을 

표했다. 문인들과 다담 시간을 통해 많은 것들이 

생각되었다. 특히 시낭송과 차의 접목으로 더 많은 

일반인이 함께했으면 했고, 그것을 통해 차문화가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 기관장의 신년 인사회에 아산지부가 찻자리 

지원으로 자리를 빛냈다. 희망찬 병오년 신년 인사

회는 김태임 지부장을 비롯하여 아산지부 사범과 

문화원 다도반 수강생 10여 명이 찻자리를 준비하

여 아산시 시장과 각 기관의 단체장으로부터 우리

의 차문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

다. 이날 신년 인사회는 지역의 기관장을 비롯하여 

아산시민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태임 지부장 

न֙ ੋ사ഥী ଷ੗ܻ ࠉ사
지৉઱민 3��ৈ ݺীѱ ਋ܻ੄ 차ޙച ঌܻ׮

아산지부는 2025년 2학기 마지막 종강식을 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종강식에 참석한 회원들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행사와 수업을 병행했던 이

야기를 꽃피우며 다담 시간을 가졌다. 종강식에는 

김태임 지부장이 아껴두었던 백연차가 나왔다. 따

뜻하게 우린 차는 맛과 향이 일품이었다. 

연향이 감도는 다담 시간 회원들의 얼굴이 활짝 핀 

연꽃처럼 맑고 밝았다. 지난 학기를 돌아보고 아쉬

웠던 점과 새롭게 고쳐야 할 점 등에 대해서 토론

도 하고, 서로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학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모두가 기원했다. 

등 사범과 다도반 수강생들은 아침 일찍 찻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정성껏 마련한 찻

자리에 많은 시민이 우리 차를 마시는 모습이 흐뭇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차문화를 알 수 있기를 기

대하며, 아산지역에 우리의 차가 더 많이 보급되기

를 기대해 본다.

���5֙ ই࢑지ࠗ ઙъध을 о지׮
���6֙ ؊਌ ߊ੹ݽ ػणਵ۽ ݅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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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

지ࠗ੢ ୭૑ਗ

���6֙ ੋୌ지ࠗ ҅زোࣻഥ ଷ੗ܻ
੹Ҵ੄ ഥਗٜࠗ۽ఠ டଲ ܾۨ이

인천지부가 최우수지부로 선정되어 2026년 연수

회 찻자리를 준비하게 되었다. 

찻자리에는 다식이 빠질 수 없기에 인천지부 사범

님들과 지부장님댁에 모여 다식을 만들었다. 우선 

대추씨를 빼고 마카다미아를 넣은 다식, 흑임자가

루를 동그랗게 만들어 잣을 박고 두부과자에 올린 

다식, 잣을 볶아 동그랗게 빗어 잣박산을 만들었

다. 곶감호두말이, 다식판으로 찍은 녹차색과 치

자색 다식, 단호박양갱과 팥양갱까지 하루종일 만

든 다식들을 보니 참 뿌듯했다. 

함께 모여 만들지 못한 사범님들은 개인적으로 만

드신 금귤정과와 곶감단자, 귤양갱까지 솜씨를 발

휘해 주셔서 다양한 다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

Ӗ_전문사범 이윤희

Ӗ_이사 원종혜

7월부터는 둘째 주 목요일마다 지부장님이 지부를 

개방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잠깐이라도 와서 차를 

맛볼 수 있게 차방을 열어 여러 가지 차를 우려주셨

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여러 차의 색과 맛, 향을 경

험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차를 발견하는 재미도 느

낄 수 있었다. 11월의 차예절 경연대회도 참가자가 

많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반짝이는 차문

화의 다음 세대를 보는 것으로 9월부터의 수고로움

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런 시간이 쌓여 최우수지부라는 결실을 보니 ‘힘

들다. 어렵다는 말은 접어두고 싶다’라는 지부장님

의 얘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다. 2026년 

모든 회원이 함께 더욱 즐겁고 알차게 차생활을 즐

기는 인천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6년 초 동계연수회에서 인천지부가 최우수 지

부의 깃발을 받았다. 그동안 최지원 지부장님과 함

께 모든 회원이 합심하여 힘써온 결실을 거둘 수 있

어 모두가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또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42명의 회원이 동계연수

회에 참석하였다. 심기일전하여 오랫동안 기다려

온 깃발을 받으니 깃발의 무게만큼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인천지부의 2025년은 개강식부터 성황을 이루었

다. 기존의 회원들은 새로운 교육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여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다. 5월의 제다실습에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죄송하게도 접수를 일찍 마감하는 일도 있었다. 차

인큰잔치를 비롯해 인천의 여러 찻자리 봉사에도 

공지가 올라오면 선뜻 시간을 내어 손을 보태 주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실감이 났다.

ੋୌ지ࠗ ୭਋ࣻ지ࠗ۽ Ѣٟա׮
ഥਗٜ이 ٜ݅য մ Ѿҗ ٚ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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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թ 지 ࠗ

지ࠗ੢ ࢲդ҃

੤מ기ࠗ ա׃ਵ۽ ച기গগೠ ઙъध
৘੺җ ۰ߓ
 ҕز୓
 ੺ઁ੄ ੄ܳ޷ ࢜기׮

2025년 (사)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 종강식이 

지난 12월 6일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난경 전남지부장을 비롯해 회원 20여 

명이 참석, 한 해 배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

다.

서난경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무언가를 하게 하는 방법에는 명령과 부

탁이 있으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부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려는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가 느끼는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대의 입장을 생각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종강식은 한국 차문화의 핵심 가치인 예절과 

배려, 공동체, 절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자리

가 됐다.

행사 중에는 송필용 회원이 직접 제작한 차칙을 

전남지부에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경자 이사는 “차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특별한 인연인 만큼, 서로 배려하며 함께 배우는 

다우가 되자”라고 말하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

번 종강식은 차문화를 통한 배움과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Ӗ_2급 지도사범 교육생 박성혜

Ӗ_지도사범 교육생 박성혜

인성차문화예절 2급 및 3급 자격증 시험이 전남·

강진·광주·전북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광주에서 실

시됐다. 이번 시험에는 총 50명이 응시했다.

그동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격증 시

험은 서울에서 진행됐으나, 이번 시험은 전남지부 

응시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최소연 이사장님의 배

려와 서난경 전남지부장의 요청으로 광주에서 실

시됐다. 해남 지역 응시생의 경우 서울까지 이동

하려면 1박 2일 일정이 필요해 컨디션 유지에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급 자격증 시험은 한국제다 차생원 2층 교육장에

서 진행됐으며 22명이 응시했다. 심사는 최소연 

이사장, 김판인 고문, 이혜자 수석부회장, 박광옥 

부회장이 맡았다. 3급 자격증 시험은 (사)한국차

문화협회 전남지부 사무실에서 실시됐으며 28명

이 응시했고,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연규남 

이사, 서명주 이사가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험은 여러 지도사범과 교육생들의 협조 속

에 원활하게 운영됐으며,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여름 3급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이미라 지도

사범 교육생은 “당시 서울까지 올라가 긴장 속에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떠올랐다”라며 “차를 통해 

맺어진 인연인 만큼 서로 격려하며 함께 배워가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난경 전남지부 지부장은 “연세가 있어 다리가 

불편한데도 익혔던 자세와 순서를 놓치지 않으려

고 애쓰시는 모습에서 원숙한 우아함을 보며, 20

대 초반의 애 띤 교육생이 마치 양갓집 규수가 어

른들 앞에서 차를 올리듯 단정하게 다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며, 배움은 나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라고 말하고 “규방다례가 K-컬처의 한 축으로 세

계로 확장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는ۄ਋׮ োਵ۽ ೠ݃਺ ೠڷ
੹թ지ࠗ ੋࢿ차ޙച৘੺ �h3ә ੗Ѻૐ द೷ ஖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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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는 지난 2월 6일 목포 제일로유치원(원

장: 서정인 1급 전문사범) 졸업식에 ‘전통과 현대

의 만남’이란 주제로 찻자리를 펼쳐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학생 

250여 명의 참석했는데 아름다운 찻자리 세팅에 

눈 호강, 입 호강으로 매 순간 행복했다. 

이날 찻자리는 김경자 이사가 펼친 기러기의 품

속에서 세월을 담아내는 보이차, 박숙희 전문사범

이 준비한 혹독한 추위를 따스함으로 바꾸고 마음

의 여백을 채우게 하는 단아한 녹차 찻자리, 유성

란 지도사범의 검은 다완에 담긴 초록빛 바다 같

은 가루차, 박화영 지도사범 교육생이 펼친 투명

한 유리 다관 속에 피어나는 봄의 향연과 같은 꽃

차 찻자리는 졸업식에 참여한 모두의 찬사를 받았

다. 특히 박선희 전문사범 주도하에 매끄럽게 진

행된 개인 찻자리는 이날 찻자리의 일등 공신이었

다. 이날 찻자리에 참여한 고영숙 지도사범 교육

생은 “차문화의 세계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줄 몰

랐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선배님들께서 말없이 

행하는 봉사에는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라고 말

하고 앞으로 배우고 익혀 봉사를 실천하는 차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정인 제일로유치원장은 “이런 자리를 통해 학

부모와 원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며,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싶었다.”라고 말하

고 “앞으로도 사람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차

문화 보급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한편, 전남지부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귀한 대접

을 받으면서 지내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흡족하

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오는 2월 24일. 25

일 치러질 입학식에도 새 출발을 응원하는 행복한 

찻자리를 펼칠 예정이다.

r੹ాҗ അ؀੄ ݅ թs이ۆ ઱ઁ۽ ଷ੗ܻ  ܳಟ୛
ਬ஖ਗ ઔসध۽ੌઁ ನݾ

Ӗ_지부장 서난경

ઁ66ഥ ҅زোࣻഥীࢲ ࣻ ࢚
੗یझ۞਍ ਋ܻ 지ࠗ ੌԴٜ 지부장 ࣼ߅൞  

୽ ࠘ 지 ࠗ

2026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제66회 동계

연수회에서 우리 지부 김은희 사범은 공로상을 수

상하였다. 충북지부 1기 사범으로 지난 25년간 지

부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꾸준히 지부의 일을 해

왔기에 모든 회원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자랑스

러운 수상이다.

조윤정 사범은 자신의 직업으로 지부의 행사 등에 

참석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지

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봉사의 마음을 기려 모

든 회원들의 찬사 속에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이민애 신입 전문사범은 주말에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1년 동안 차문화대학

원 공부를 성실히 이행하여 1급 차문화예절지도사 

전문사범이 되었기에 모든 회원들의 찬사와 박수

를 받았다.

자랑스러운 우리 지부의 수상자들을 거울삼아 우

리 지부가 더욱 단합하여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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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 사범회는 12월 15일 송년회를 가졌다. 

2025년 2학기를 마무리하며 저녁밥을 나누었다. 

아쉬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다가오

는 새해에 더 큰 보람을 다짐하며 기대에 찬 즐거

운 시간을 가졌다.

୽࠘지  ࠗ�೟기 사ߧഥ ࣠ ֙ഥ
׮दр을 о지 ܻޖ݃ ���5֙

우리 지부 임원들은 1월 9일 2026년 신년회를 가

졌다. 새해를 맞는 기쁨으로 우리 충북지부 임원들

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설계를 시작했다. 

이병숙 전문사범이 준비한 맛있는 떡, 딸기와 전근

화 전문사범의 사찰음식들로 풍성한 식탁을 마련

하여 시작부터 훈훈한 시간이었다. 

2026년은 더 크게 도약하는 우리 지부가 되기를 소

망하며 따뜻한 홍차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

다.

੐ਗٜ ���6֙ न֙ഥ
૗׮ 을ߊ਍ ୹۽࢜ ���6֙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 · 2 · 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자격취득자(19명)

1급-제26-471호 

이○주

1급-제26-472호 

이○우

1급-제26-473호 

천○경

1급-제26-470호 

권○희

1급-제26-469호 

고○희

1급-제26-476호 

조○수.jpg

1급-제26-477호 

홍○선

1급-제26-479호 

유○경

1급-제26-478호 

김○순

1급-제26-475호 

장○애

1급-제26-474호 

이○진

1급-제26-480호 

이○아

1급-제26-482호 

노 ○

1급-제26-483호 

명 ○

1급-제26-485호 

윤○진

1급-제26-484호 

박○숙

1급-제26-481호 

이○숙

1급-제26-487호 

이○애

1급-제26-486호 

이○희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31명)

2급-제26-1162호 

김○빈

2급-제26-1161호 

조○경

2급-제26-1160호 

강○현

2급-제26-1163호 

여○경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茶情茶感



110 111

茶情茶感 차문화 2026 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31명)

2급-제26-1165호 

박○화

2급-제26-1164호 

유○숙

2급-제26-1171호 

김○길

2급-제26-1170호 

김○진

2급-제26-1177호 

신○선

2급-제26-1176호 

김○하

2급-제26-1183호 

최○선

2급-제26-1182호 

이○옥

2급-제26-1166호 

김○숙

2급-제26-1167호 

민○식

2급-제26-1168호 

엄○화

2급-제26-1172호 

윤○웅

2급-제26-1174호 

최○금

2급-제26-1173호 

임○우

2급-제26-1169호 

강○순

2급-제26-1175호 

한○주

2급-제26-1178호 

이○영

2급-제26-1180호 

정○경

2급-제26-1179호 

이○연

2급-제26-1181호 

이○성

2급-제26-1186호 

명○자

2급-제26-1185호 

김○자

2급-제26-1184호 

강○내

2급-제26-1187호 

송○필

2급-제26-1190호 

정○숙

2급-제26-1189호 

전○란

2급-제26-1188호 

장○화

3급-제26-1089호 

정○후

3급-제26-1090호 

구○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44명)

3급-제26-1092호 

전○숙

3급-제26-1093호 

곽○숙

3급-제26-1094호 

김○연

3급-제26-1091호 

김○순

3급-제26-1095호 

김○지

3급-제26-1096호 

남○옥

3급-제26-1098호 

이○숙

3급-제26-1099호 

임○태

3급-제26-1100호 

조○선

3급-제26-1097호 

유○선

3급-제26-1101호 

김○희

3급-제26-1102호 

노○균

3급-제26-1106호 

손○숙

3급-제26-1105호 

변○희

3급-제26-1103호 

박○옥

3급-제26-1104호 

박○순

3급-제26-1107호 

조○선

3급-제26-1108호 

고○숙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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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제26-1113호 

배○식

3급-제26-1119호 

정○선

3급-제26-1114호 

손○자

3급-제26-1120호 

홍○희

3급-제26-1125호 

유○희

3급-제26-1126호 

윤○영

3급-제26-1131호 

장○숙

3급-제26-1132호 

홍○숙

3급-제26-1111호 

박○숙

3급-제26-1112호 

박○영

3급-제26-1110호 

김○순
3급-제26-1109호 

김○

3급-제26-1116호 

위○숙

3급-제26-1117호 

윤○숙

3급-제26-1118호 

이○민

3급-제26-1115호 

안○영

3급-제26-1122호 

박○아

3급-제26-1123호 

박○숙

3급-제26-1124호 

여○현

3급-제26-1121호 

김○영

3급-제26-1130호 

임○숙

3급-제26-1128호 

이○영

3급-제26-1129호 

이○희

3급-제26-1127호 

이○숙

12월 통장 입금

강원 · 박복순, 손이옥, 정춘후, 정유리, 정유진, 오주원, 강춘미 / 인천 · 음민희 / 충북 · 박창희

2026년 1월 통장 입금

충북 · 진순자 / 서울제2 · 정순영 / 인천 · 신은주, 원종혜

2026년 2월 통장 입금

경남 · 고은희 / 광주 · 이경성, 이전옥, 최승선 / 교토 · 조화미 외 12명 / 대구경북제1 · 권영희, 	

이진우, 이국주, 천미경, 강숙현, 조은경 / 서울제1 · 홍길선, 조운수, 이순진, 장미애, 김승빈, 최

진숙, 최점순 / 서울제2 · 장효순 / 수원 · 유화숙, 여미경 / 아산 · 박은화 / 인천 · 이진아, 김남순, 

이혜숙, 유연경, 엄선화, 김혜숙, 민려식 / 전남 · 김수진, 강시내, 전미란, 장근화, 최영금, 정귀

숙, 김근자, 명영자, 한정주, 김홍길, 윤선웅, 임성우, 강귀순, 송용필 / 전북 · 명 철, 이주희, 윤성

진, 노 을, 박은숙, 이재연, 정가경, 신효선, 김춘하, 이미영 / 충북 · 이민애 / 기타 · 연정순

특별회비(임원)

부회장 · 차영민(1,500,000원)

부회장 · 박경숙(1,500,000원)

이사 · 문차남(1,000,000원)

이사 · 정순영(1,000,000원)

이사 · 송향숙(1,000,000원)

이사 · 원종혜(1,000,000원)

이사 · 신은주(1,000,000원)

이사 · 김영희(1,000,000원)

이사 · 연규남(1,000,000원)

이사 · 박삼숙(1,000,000원)

이사 · 이막동(1,000,000원)

이사 · 심순옥(1,000,000원)

이사 · 이금숙(1,000,000원)

이사 · 최점순(1,000,000원)

지부장 · 조화미(500,000원)

지부장 · 최진숙(500,000원)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39,6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경남지부 · 고은희

교토지부 · 조화미 외 12명

대구경북제1지부 · 권영희, 이국주, 이진우, 천미경, 강숙현, 조은경

서울제1지부 · 이순진, 장미애, 조운수, 홍길선, 김승빈

수원지부 · 여미경, 유화숙

인천지부 · 김남순, 유연경, 이진아, 이혜숙, 김혜숙, 민려식, 엄선화

전남지부 · 강귀순,김순진,김홍길,윤선웅,임성우,최영금,한정주,강시내,김근자,명영자, 

                송용필,장근화,전미란,정귀숙

전북지부 · 노을,명철,박은숙,윤성진,이주희,김춘하,신효선,이미영,이재연,정가경

충북지부 · 진순자, 이민애

광주지부 · 이경성, 이전옥, 최승선

아산지부 · 박은화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 8월~ 2025년 11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차ੋٜ੄ 
ೱ기 ֈ஖는 이야기

r차ޙചsী 
׮פҊ੗ ೤׸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사)ೠҴ차ޙചഈ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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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우송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한국차문화협회

਋࣠ױݺ ܐ茶情茶感

ೠҴ차ޙചഈഥ 차ޙച지 ���5֙ 1�ਘ~ ���6֙ �ਘ ਋࣠ܐ ժࠗ੗ ױݺ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



200년을 이어온 제다기술로 장인의 손에서
세상에서 둘도없는 명품차를 만듭니다.
햇차원  ㅣ 경남�하동군�악양면�정서길 202    전화: 055-882-0000


